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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italization of the Church through Sunday School: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began by searching for the reason for the continuing loss of 
growth and steady decline of the Korean church and determined that an important 
reason is the neglect of the Sunday school. This paper therefore argues for an 
emphasis on Sunday school ministry to recover the past revival and growth in the 
Korean church. 
Chapter 1, the introduction, describes the research goal, method, scope, and 
limits. Chapter 2 uses graphs to describe the current state of the declining Korean 
church, showing the lack of interest and investment in Sunday school as a reason 
for the decline. Diverse expert opinions about ways to overcome the decline are 
suggested.
Chapter 3 presents Leonard Sweet’s EPIC theory to transform a Sunday 
school into an experiential, participatory, imaginative, and relational community. 
This paper uses the EPIC theory to overcome the communication barrier with 
students, a key factor for the decline of the Korean church Sunday school. 
Chapter 4 analyzes Gunsan Dream Church and Saddleback Church, two 
congregations experiencing revival because of their Sunday-school-focused 
iii
ministries. The former has achieved incredible revival with the senior pastor’s 
Sunday school first vision and participatory Sunday school management. The latter 
is also shown to have done the same with Pastor Rick Warren’s interest and 
investment in Sunday school. 
In conclusion, this paper claims that the Korean church must have a 
Sunday-school-focused ministry paradigm not only to avoid the demise predicted by 
futurists but also to open a new age of revival as it applies the EPIC perspective 
and actions for students. This research has found many Korean and American 
churches working hard for the next generation. This paper is offered in hope that 
it can help more churches in Korea to do the same. 
Theological Mentors:  Youngjin Jung, PhD
 Wong Gil Shin, PhD
 Euiwan Cho,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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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와 연구의 목적
1. 문제 제기
     한국교회는 60년대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고사해버린 유럽교회와 
갈수록 쇠퇴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던 미국교회를 안타까워했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도 
그들이 걸었던 정체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교회는 갈수록 
출석교인수가 줄어들고 있고, 젊은 청장년층이 줄어들어 고령화 되고 있으며, 교회학
교 출석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4년 본 연구자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에서 발표한 교회학교 통계자
료는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예장통합 교단산하의 6,850
개 교회 가운데,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50퍼센트가 넘는다는 조사결과를 때문이었
다. 이 조사결과는 다양한 원인으로 새신자를 전도하기 힘든 시기에, 다음세대, 교회
학교를 통한 자연적 성장마저도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사실 한국교회는 십여 년 전부터 교회학교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대비하려고 
노력했다. 각 교단에서는 총회 교육부 차원에서 다음세대 교육에 집중하자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예장통합 교단만 해도 총회교육부의 교육주제가 2008년도에는 “하나님 
나라와 다음세대 부흥”, 2011년도에는 “교회와 함께 가는 다음세대”1)였다. 3년 간격
으로 ‘다음세대’를 강조하는 주제를 내걸고 교회학교의 부흥을 외쳤지만 그로부터 3
년이 지난 결과는 그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교육자원부 교육주제 해설
http://www.edupck.net/edu_course/
2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교회학교의 위기를 넘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
내고, 다음세대가 한국교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키워 낼 수 있을까? 본 연구자는 
한국교회가 처한 쇠퇴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교회학교를 통한 교회부흥의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교회학교 중심 교회들의 사례를 연
구하여 교회학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사실을 논증해 보려고 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한국교회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한다. 해방 이후 급속도
로 성장한 한국교회가 어디서부터 성장 동력을 잃고 정체하기 시작하였고, 급격한 쇠
퇴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을 경청할 것이며, 그들이 말하는 교회학교 부흥의 방법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인다.
     또한  장년세대를 뒤이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자녀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
야할지 레너드 스윗 박사의 EPIC이론을 통해 답을 찾아나갈 것이다. 각 장에서 다루
어보겠지만 학생들과 상호교감을 통하여 성장하는 교회학교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
추어서 운영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의 EPIC적인 접근을 연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놀라운 교회학교 부흥을 이루고 있는 군
산드림교회와 새들백교회의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새들백교회는 미국교회 가운데
서도 가장 주목받는 교회이다. 부흥하는 10개 교회’2)라는 도서의 내용에서 찾아보았
듯이, 새들백교회는 장년성도에 대한 관심과 연구만큼이나 교회학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왔다. 또한 교회학교 각 부서의 예배, 소그룹 활동에 경험, 참여, 이미
지, 관계 중심적인 EPIC방법론을 사용해 왔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군산드림교회도 역시 교회학교 중심적인 목회를 통해서 교회 전체가 부흥하게 
된 사례이다.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교회학교에 대한 관심과 투자에 집중
하여 교회가 갱신되는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자의 연구 주제와 그 맥이 닿아
있는 교회이다. 군산드림교회도 학생들이 직접 예배, 공과공부, 2부 활동, 전도 등을 
학생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직접 예배, 전도, 찬양, 봉사 등에 참여하게 만들며, 
단지 언어로만 전달하기 쉬운 설교, 공과공부를 드라마, 영상 등을 통해서 보다 효율
2) Elmor Towns, 10 Sunday Schools That Dared to Change, Liberty University,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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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하며, 교역자, 교사, 학생이 소통하는 방안을 통해서 부흥했다
는 점에서 EPIC적이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한국교회가 담임목사의 확고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교회학교를 중심적으로 다음세대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EPIC으로 나아갔을 
때, 교회가 활성화되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제시하
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1. 연구방법
     본 연구자는 먼저 한국교회의 침체에 대해서 연구한다.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침
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침체의 원인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지 각종 통계자료와 
도표 등을 참고하여 연구한다. 
     또한 교회학교의 침체의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볼 것이며, 그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더니즘적인 사고를 하는 장년세대와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를 
하는 학생 세대와의 사고의 단절 때문임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런 사실을 기독교교육
학 전문가, 어린이 청소년 사역단체 대표, 교회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경청하
고, 그들이 말하는 교회학교 부흥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연구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사고방식
과 행동방식을 설명한 EPIC이론에 대해서 연구한다. 한국교회의 교회학교가 구시대적
인 사고구조로 자녀들과 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분석해 보고, 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 중심의 EPIC 이론적인 준비가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레너드 스윗 박사의 이론과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청취하여 논증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한국과 미국교회 가운데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부흥한 군산 
드림교회와 새들백교회의 사례를 연구한다. 우선 두 교회에 대한 서적들을 통해서 연
구할 것이며, 두 교회를 직접 탐방하면서 교회학교 담당자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내용
과,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탐방사진 등이 일차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담당자들을 통
해서 전달받은 자료, 사진, 영상물을 분석해보고, 홈페이지의 나타나있는 교육관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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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들을 연구하고, 담당자들과의 이메일 교환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도 첨부한다.
  2. 연구범위
     본 연구는 한국교회의 정체와 침체에 대해서 언급하겠지만, 한국교회가 침체원
인 전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하게 다루지는 않는다. 한국교회의 침체 원인 전체를 
논증하는데 많은 지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학교 부흥의 실제적인 사례로 제시되는 새들백교회나 군산드림교회
의 경우도 각 교회의 목회사역 전반을 분석하지 않는다. 두 교회의 다양한 목회영역 
가운데 교회학교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교회학교에 대한 집중이 교회부흥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목회영역 중에서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의 경우만은 교회학교 운영에 막대
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교회의 교회학교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임만호 목사와 릭워렌 목사의 교회교육에 대한 관심과 철학을 근거
로 제시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한국에서 진행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자가 과거 약 2년간 패서디나 
캠퍼스에 거주하며 과목을 이수했을 때, 미국교회를 탐방하며 경험한 내용들과, 2017
년 도림교회 담임목사님과 삼 주 간의 일정으로 미국 전역의 대형교회를 탐방한 경험
들, 그리고 2018년 3월 도림교회 당회원들과 캘리포니아 지역의 교회학교를 탐방하여 
얻게 된 자료들을 활용하겠지만, 연구의 장소가 한국이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각 교회를 탐방하며 통역을 두고 의사소통을 하였지만, 교회학교 담당자
들과의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았던 점도 부인할 수가 없다. 또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한 이메일의 경우에도 때로 만족할만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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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한국교회와 교회학교의 침체
  한국교회는 1960년부터 시작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통해 세계선교를 이끌어 
나갈 교회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교회부흥이 멈추고, 교인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자, 교회에 대한 수식어 가운데 부흥, 성장이라는 표현대신 정체나 침체라는 표
현이 더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한국교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성장가도를 달리던 침체 원인 가운데 교회학교와 관련한 사역의 과제를 방관한 것으
로 진단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제 1 절 한국교회의 상황
1. 교인수의 감소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05년 “나는 종교가 있다”고 대답
한 종교 인구가 24,526천명(52.9퍼센트)이었다가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21,554천명
(43.9퍼센트)으로 약 9퍼센트 가량 감소하였다.3) 전체적인 종교인의 수가 급격하게 감
소한 것이다.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나는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0대가 
64.9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10대 62.0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어린 세
대로 갈수록 종교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점을 나타낸다. 반면 “나는 종교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20대에서 35.1퍼센트로 가장 낮았고, 이후 차츰 연령이 증가하면서 증
가하여 70대에는 58.2퍼센트의 응답자가 종교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특별히 이 조사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부분은 기독교(개신교) 인구가 9,676천명
(19.7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불교 7,619천명(15.5퍼센트),33 기독교(천주교) 3,890천명
3) http://www.census.go.kr/dat/prs/prsDetail.do 인구주택총조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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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퍼센트) 순으로 나타난 점이다.
그동안 교계에서는 타 종교의 약진과는 정반대로 기독교만 쇠퇴되어 가고 있다
는 주장이 많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독교(개신교) 인구가 1985년 648만 명
에서 1995년 876만 명까지 상승했다가 2005년 861만 명으로 15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
다는 비관적이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다.4) 반면 불교와 천주교 인구가 상대적으로 증
가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컸다.
기독교인들은 비슷한 교리를 갖고 있지만, 헌금, 주일성수 등에 대해서 자유로운 
천주교로 기독교인들이 옮겨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
온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환호하였고, 한편으로는 조사 결과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
는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목사이자 미래학자인 최윤식은 이단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자신
의 종교를 기독교(개신교)라고 표기했을 가능성에 오히려 주목하였다. 신천지로 대표
되는 이단의 확장이 기독교 인구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각종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통계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최윤식은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소의 통계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의 추세로 나아
간다면 2050-2060년경에는 기독교인구가 3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비관
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5)
2. 한국교회 침체의 내적 원인
한국교회의 침체 원인으로는 대부분 목회자의 성 윤리, 돈에 대한 탐욕, 교회권
력의 세습, 교권의 절대화 등에서 원인을 찾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와 목회자의 
윤리의식의 상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내면에는 목회자의 신학적 자기 성찰 
능력의 상실을 원인으로 지목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교회가 사회적인 변화의 흐름에 맞춰가지 못하
고 정체되어 있었고, 사회정의 등의 차원에서 일반 시민들보다 더 보수성, 폐쇄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2017년 광화문 촛불혁명 당시만 해도,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에 반해,
4) 시사저널, 2006년 10월 24일 커버스토리.
5)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2016, 생명의 말씀사,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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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것을 바라보며 국민들은 교회의 보수성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교회는 사회적
인 신뢰를 잃어버렸고, 지속적으로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다. 이전에 교회가 사회정의
를 부르짖고, 약자들을 위해 앞장섰던 모습에서 교회의 건강함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보수성을 지키려고 시민들과 반대로 나아가는 교회로
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제 2 절 한국교회 교회학교 발전과 침체
1. 교회학교 발전    
본격적으로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 전에 교회학
교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교육 학자들은 한국교
회 교회학교를 다섯 시기로 분류한다.
먼저 1기는 태동기로 1885년 선교가 시작된 해를 기점으로 1922년 조선주일학교
연합회가 정식으로 발족된 해까지이다. 태동기의 특징은 한 마디로 한국에 교회학교
가 시작되고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미국의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주일학교’가 한국 교회 안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초기 주일학교 운동은 처음부터 여러 교단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회 활동을 통
해 활발해졌고, 주일학교의 확산, 공과의 집필 및 보급 교육방법의 보급 등이 초교파
적 연합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6)
2기는 성장기로 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여름성경학교와 확장주일학교, 교재출판
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1922년부터 1930년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국제 통일공과 시리
즈와 1927년부터는 계단공과들이 보급되었을 뿐 아니라, 교사훈련 교재도 ‘아동심리
학’, ‘교수법’, ‘조직’, ‘성경’ ‘지도력’, ‘특수 분야’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발견된다.
문동환은 주일학교가 이 시기에 성장한 이유에 대해서 일제하 어린이나 청년들이 따
뜻한 대접을 받을 만한 곳이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7)
3기는 위축기로 일제 강점기에 주일학교연합회가 강제로 해체되고, 공과출판 금
6) 곽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1954, 216.
7) 문동환. 한국의 교회교육사(주일학교 운동 중심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1999,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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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 주일학교 운동이 위축되었던 시기로 1930년대에서 1945년까지이다. 일제는 아
시아를 정복하려는 야망을 드러내면서 한국에서도 신사참배, 황국시민 교육을 강화하
였다. 1935년부터 강요된 신사참배가 한국 교인의 신앙적 순수성을 침해하더니 1938
년에는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고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도록 강요하였다.8) 교회는 
조선기독교단으로 강제통합을 당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장로교회도 믿음의 순결함
을 깨트리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40년대의 교세 감소는 당연한 일이었다. 이
런 상황에서 주일학교 운동도 큰 타격을 받았고, 1938년에는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강제로 해체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4기는 복구기로 해방이후 1960년대까지로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활동을 재개하
고 공과를 출판 보급하는 등 이전의 활동을 복구하는 시기였다. 다른 어떤 활동보다 
주일학교연합회의 활동이 복구되었다. 이 시기에 ‘조선주일학교연합회’는 ‘대한기독교
교육협회’로 이름을 바꾼다.9) 과거 주일학교연합회가 주일학교 하나만을 위한 연합회
활동을 한 반면에 기독교교육협회에서는 학교교육, 청소년교육, 가정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영역을 넓혔다.10) 기독교교육협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공과의 재출판과 보급이었다. 그래서 이전에 사용한 세계통일
공과가 재출판 되었고, 동시에 계단공과를 집필하여 보급하고자 하는 노력이 실현되
었다. 이 노력은 1960년에 완성되는 결실을 맺게 된다. 그와 같은 활발한 활동을 바탕
으로 교회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부흥하게 되었다.11)
5기는 1960년대부터 1995년까지로 각 교단별로 기독교 교육이론이 정립되고 독
자적인 커리큘럼 개발과 교육 자료들이 본격적으로 출판되고 신학교를 통해 기독교교
육 전문가들이 배출된 시기이다.12) 고용수는 이 시기를 전문화의 시기로 지칭하였는
데, 특별히 이 시기에 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기독교교육학자들이 교단 신학교에
서 기독교교육 이론을 소개하기 시작했다.13)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단별로 기독교교
육 이론이 정립되었고, 교단별 기독교교육 커리큘럼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8) 문동환. 한국의 교회교육사(주일학교 운동 중심으로), 45.
9) 엄요섭, 한국기독교 교육사소고,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5, 25.
10) Ibid., 29.
11) 문동환, 한국의교회교육사(주일학교 운동 중심으로), 54.
12) 고용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기독교교육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8, 95-96.
13) Ibid.,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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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부터 5기까지 교회학교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앞서의 연구에서 살
펴본 것처럼 1995년 이후에는 교회의 성장둔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정
체와 수적 감소의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교회학교도 감소추세
로 돌아서게 된다. 다음에서는 교회학교가 왜 침체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교회학교 침체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속적
으로 증가하던 기독교(개신교) 교인수가 1995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을 발
견하였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개신교 아동의 수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
을 보여준다. 1985년부터 10년 단위로 개신교 장년 숫자와 아동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14)
<표 1> 개신교 장년 숫자와 아동수 비교
예장통합교단의 장년 교인수 대비 아동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보다 더 실제적으
로 비교할 수 있다.15)
14) http://www.census.go.kr/dat/prs/prsDetail.do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15)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 해당 년도별 회의록
1985년 1995년 2005년
개신교인(장년) 6,489,624 8,760,336 8,616,438







<표 2> 장년 교인수 대비 아동수의 추이
예장통합교단의 장년 성도수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동의 수는 
반대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보다 자세하게 각 부서 출석아동수를 비교해 
보면 영, 유아, 유치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크게 줄어들지 않다가 2006년에 들어
서는 전년도 대비 약 2천명이나 줄었다. 아동부는 같은 기간 약간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1996년에 399,468명이었던 아동부가 2006년에는 383,378명이 되어 약 
16,000명 정도의 인원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다행히도 중고등부는 통계로 볼 때 
비록 큰 폭은 아니라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 대학부
도 2006년까지 전년도 대비 약 8천명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부서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영, 유아, 유치부 115,981 115,346 115,325 113,467
아동부 261,940 267,873 271,235 269,911
중, 고등부 171,103 174,281 179,472 180,496
청년, 대학부 127,290 132,972 139,622 14,7623
합계 676,314 690,472 705,654 71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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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만 본다면 교회학교의 상황이 비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문제는 전체 학생의 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데에 있다. 2,489,717명의 장년 교인을 보
유한 교단에서 영아부에서 청년부까지의 숫자가 70만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아동부서에서 중, 고등부로 올라가는 학생의 수가 60퍼센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올라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진다.
저학년 부서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지 않고 또한 장년으로 남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
고 있는 것이다.
3. 교회학교 침체의 원인들     
최윤식은 그의 책 2020-2040 한국교회의 미래에서 “한국경제의 위기가 시작되
자 한국 교회의 위기도 함께 시작되었다. 1990년대 이후 교회 성장이 멈추고, 교회를 
향한 부정적 평가가 안팎에서 시작되었다”16)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 경제가 견실할 때 한국교회도 부흥과 함께 교회 안팎의 문제를 안고 
갈 수 있었지만, 경제적인 부흥이 끝나면서 교회를 둘러싼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
작하여, 교회나 교회학교의 부흥도 동력을 잃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장년 교인수
의 증가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시나브로 발생하고 있었던 주일학교 아동의 감소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교수인 양금희도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한다.
양금희는 197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 1960년대 주일학교의 부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전국적인 주일학교 부흥이 일어났던 1960년대 아동, 청
소년들이 10년 후 청, 장년으로 성장하여 10년 후 본격적인 교회 부흥으로 연결되었
다는 견해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학교의 쇠퇴 역시 장년성도의 감소와도 연관이 있
다는 주장이다.1)17)
최윤식은 자신의 책에서 2060년까지 기독교 총인구의 변화를 예측하며, 아동부,
청소년부, 30대에서 50대, 65세 이상의 인구를 예측하였는데, 교회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에서 50대의 연령층이 2010년을 기점으로 계속 하락해 나갈 것이고, 65
16)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2016, 생명의 말씀사), 42.
17) 양금희, 교회학교 진단 -침체와 부흥 (서울: 2008, 쿰란출판사),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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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2050년 경 부터는 다른 모든 연령대를 합
친 숫자보다 보다 더 많은 수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다.18) 쉽게 말해서 한국의 
미래 사회는 노인들로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상과 같은 인구학적 상황과 교회적인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한국교회가 선교,
전도와 같은 비전 못지않게 교회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교회학교 부흥에 
더욱 더 열심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장로회신학대학이 실시한 1996년 교회학교 성장의 정체 현상 진단 및 대안정책 
수립 세미나에서 박상진 교수는 교회학교의 침체원인에 대해서 “아동인구의 감소, 교
역자/교사의 열심부족, 교회학교 프로그램의 부족”19)등을 교회학교 감소의 중요한 요
인이라고 하였다. 같은 세미나에서 박봉수 교수는 다원화, 세속화, 개인주의화, 풍요
화, 발전 및 성장 지상주의와 같은 근본적 원인과 교수의 권위상실, 전문화 실패, 비
인간화로의 편승, 흥미 유발의 실패와 같은 부차적 원인으로 교회학교가 침체하게 되
었다고 주장하였다20)
김청호는 한국교회가 맞는 위기를 목회자의 장년중심의 목회관, 교육환경의 위
기, 주일학교의 왜곡된 운영에서 찾았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장년성도들을 중심으로 
목회계획을 작성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교육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는 
점과, 교회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흥미위주라는 점에서 침체원인을 찾았다.21)
사랑의교회에서 교회교육을 담당한 김만형은 SS혁신보고서에서 교회학교 침체
의 원인을 다섯 가지로 들었는데, 첫째, 시간의 부족함을 들었다. 일반 학교가 일주일 
내내 학업을 진행하는데 반해 1주일 1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만 교육할 수 있기 때문
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공간의 부족함을 들었다. 현재도 대다수의 교회가 교회교육만을 위한 공간
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셋째, 교회교육을 위한 교육철학이 없다는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아예 교육철학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어
18)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44.
19) 박상진, “한국교회 교회학교 성장 추이 분석,” 1996년도를 위한 교육정책 세미나 자료집,
(서울: 1995,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원), 55.
20) 박봉수, “교회학교 정체 현상의 원인분석,” 1996년도를 위한 교육정책 세미나 자료집 (서
울: 1995,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원), 63-70.
21) 김청호, 주일학교 왜 위기를 맞고 있는가? (교회와 교육, 1995), 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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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대로 된 교회교육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넷째,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2)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학업과 취미활
동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하지만, 교회에서는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에 매우 
인색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교회교육의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
학교 교육이 장년부로 나아가는 전단계라고 생각하며, 과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안타깝지만 교육부를 담당하는 교역자들도 장년목회의 전단계로서 교육부사역을 생각
하는 의식을 주일학교 침체의 원인으로 들었다.
파이디온 선교회의 양승헌 대표는 교회학교가 침체하는 원인에 대해서 첫째,
학교라는 구조에서 찾았다. 교회학교라는 명칭을 볼 때 ‘학교’의 구조가 학생들의 마
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보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장소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이야기이다.
둘째, 교회라는 공간을 사용하는 구조에서 찾았다. 성경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시키라고 말씀한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가정이 가정에서는 신앙에 대
해서 가르치거나 이야기하지 않는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여하지 않고, 교회
학교에만 맡기려 하다 보니, 가정은 신앙교육에 대해서 무책임해지고, 교회는 그 책임
이 가중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교육의 주체는 교회학교보다는 가정이어야 한다
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셋째, 사실이해 정보구조에서 찾았다. 교회학교에서는 성경을 정보전달을 위한 
책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이 파생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양승헌은 성경이 다양한 변화를 위한 책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목회와 교육의 이원화 구조에서 찾았다. 교회에서 교회학교 사역은 평신도
들만이 하는 사역으로 인식되어 장년 목회와 교회학교 사역을 분리하였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교회교육을 교회학교 학생만을 위한 것으로 인식한 것에서 찾았다. 교
회교육은 장년과 학생 모두에게 성경과 신앙을 전달하는 것인데, 항상 배워야 할 대
상을 자녀들에게만 한정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상식적인 교육구조에서 찾았다. 교회교육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
는 비전문인들이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비상식적인 구조가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냈다
22) 김만형, SS혁신보고서 (서울: 1998, 규장),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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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양승헌은 교회학교의 침체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본질과 기능면에서
도 큰 문제에 놓여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23)
장로회신학대학의 기독교교육학과 교수인 박상진은 교회학교 침체와 감소의 대
표적인 원인으로 사회가 포스트모던 시대로 변화하여 사회문화적으로는 포스트모던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모던 시대의 경직된 틀을 벗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박상진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교회교육이 
무기력하다는 것이다. 그는 교회의 문화지체 현상과 장년 세대와 자녀 세대의 문화적 
간극이 발생하여 교회학교가 쇠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교사들의 지도력이 사
라졌다는 것이다. 예전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것을 제시해 주며, 도전과 비전을 
심어주었던 반면, 오늘날 교사들은 구시대적 가치관에 머물러서 학생들의 새로운 가
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서 지도력이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교회학교가 가진 학교식 교육체계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교회학교라는 명칭에서
도 발견할 수 있듯이, 학교식 체제가 새로운 학생들의 자유분방한 특성을 용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상진은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에서 침체의 원인을 찾았다.24)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의 김종준은 오늘날 교회학교의 문제점을 여섯 가
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이유이다. 둘째, 교
회학교에서 가르치려는 교육의 목적이 확실치가 않으며, 셋째, 교회교육의 교육방법인 
일반 학교의 교육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넷째, 담임목회자의 목회적 관심이 장
년에만 치우쳐있고, 다섯째, 실제로 교육하는 교육전도사, 교육목사의 지도력이 부족
하며, 여섯째, 양적인 성장에만 집중하는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2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이 교회학교 교육이 다양
한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대부분은 교회학교의 현장이 환경적
으로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자녀들의 교육환경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데, 여전히 80년대의 교육관에서 예배와 공과공부를 진행하고, 교회교육의 목표를 찾
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임시방편적인 프로그램과 행사로만 진행할 수밖에 
23) 양승헌, “어린이들이 외면하는 주일학교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와 교육 (2002, 여름호), 7.
24) 박상진, “한국교회학교의 위기분석과 그 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자원부, 2004총
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해 교육지도자 대회 자료집, 2004, 2.26.
25) 총신대학교부설 기독교교육 연구소, “주일학교 교육의 진단”, 교회교육과 지도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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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이야기이다.
제 3 절 교회학교 침체 극복방안
1. 교회학교 침체의 극복방안
그렇다면 이와 같이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침체와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
학교를 어떻게 다시 세워나갈 것이고, 침체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교회교육의 전문가
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먼저 박창건은 총신대학교에서 실시한 교회교육 세미
나에서 21세기에 맞는 교회학교 교육에 대해서, 첫째, 예배의 갱신을 통한 축제의 예
배, 둘째, 사랑과 치유의 현장인 주일학교, 셋째, 주일학교를 통한 교제와 공동체 의식
의 고취, 넷째, 선교로 세계를 품는 비전 공동체, 다섯째, 인터넷을 통한 네크워킹과 
상호교제, 여섯째, 교회교육과 가정교육의 네크워킹을 통해 교회학교의 침체를 극복해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26)
교사통신대학 편찬위원회는 교회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둘째 전인적 삶을 추구하는 교육, 셋째, 학교생활 지도 및 대
중문화 교육, 넷째, 청소년 신앙 성숙을 위한 교육, 다섯째, 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교
육이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27)
예장 합동교단의 김희자는 오늘날의 교회교육에 대해 진단하고 분석하면서, 지
속적인 침체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그는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 전도프로그램이 다양한 교회, 교사교육을 충실하게 수행하
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더불어 김희자는 교회학교 부흥의 방안으
로 첫째, 교회학교 행정을 전문화해야 한다. 둘째, 교육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셋째,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교회간의 디지털 네트
워크 격차에 따른 불평등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28)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김도일은 교회학교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전략으로 첫째,
26) 박창건, “유초등부 교회 지도자의 기독교육적 과제,” 교회교육과 지도자 (서울: 총신대학교
부설 기독교교육연구원, 2004), 79.
27) 교사통신대학 편찬위원회, 삶을 새롭게 하는 교회교육 (서울: 영문, 1999)
28) 김희자, “교회교육구조 진단 및 분석에 관한 연구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통합) 교단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vol 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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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장년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온 목회의 체질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주일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교육해야 하며, 제자훈련 해야 한다고 하였고, 셋째, 지속
적이고 체계적인 교사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고, 또 앞
으로 살아갈 포스트모던 시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
다. 다섯째, 주 5일제에 따른 토요일, 주일에 실시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여섯째, 교사들이 먼저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르게 가르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일곱째, 교회적으로 신앙공동체화를 통해 모든 회중이 교회교육에 참여하려고 
하며, 여덟째, 전 사회적으로 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함을 역설하였다.29)
손원영은 교회교육에 대한 대안들을 종합하며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주일
학교 살리기 유형이다. 손원영에 의하면 교회학교가 비록 침체에 빠진 상태이기는 하
지만, 기존의 주일학교를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전문
가들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이 유형은 주일학교를 살리
기 위해 교회학교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들에게 ‘재미’ 또는 
‘흥미’를 갖게 하는 스타일을 제시한다. 이것은 기존의 형식적으로 격식을 강조하는 
전통예배에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한 ‘축제’ 형태의 예배로의 전화을 의미한다. 손원영
은 이 유형이 꽃동산교회, 메빅, 윙윙과 같은 형태라고 이야기하였다.30)
둘째, 신앙공동체유형이다. 신앙공동체 유형은 주일학교를 신앙공동체의 측면에
서 생각하는 형태이다. 정웅섭은 지금 교회학교가 ‘교회학교’라는 이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학교’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교회학교가 신앙-문화공동
체에만 국한되어서 선교, 교육, 민주, 참여 공동체의 성격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손원영은 세 가지 유형을 정리하면서 ‘어린이
교회’를 제안하였다. 어린이교회는 첫째, ‘교회학교’의 개념에서 벗어난 목회적인 형태
이며, 둘째, 어린이교회라는 개념의 신학적 토대를 평신도 신학에 근거를 두어야 하
며, 셋째, 어린이교회는 초대교회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손원영은 
어린이교회가 예배, 교육, 친교, 선교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교회학교의 침체를 진단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세 가지로 
29) 김도일, “한국 교회학교의 위기상황 인식과 부흥을 위한 전략 모색,” 대한예수교장로회총
회 교육자원부, 91회 교육자원부 정책세미나 자료집 2007, 27.
30) 손원영, 기독교문화교육과 주일학교 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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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교회학교가 침체되게 만든 원인을 제거하여 침체를 극복
하거나, 부흥하는 교회의 스타일과 전략을 배우자는 것이다. 둘째는 현대라는 시대상
황에 맞는 교회학교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문화적인 접근이다. 셋째
는 교회학교의 본질적인 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개선을 강조하는 것이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1의 부제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었다. 영화에서 눈으로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어떤 위험보다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는 위험을 사람들
은 감지하지 못하였다. 교회학교의 정체와 쇠퇴가 이와 같았다. 장년들의 무관심과 목
회적인 무관심속에서 점차 아동부, 청소년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을 방치
했던 것이 ‘보이지 않는 위험’이었다.
이제는 눈앞에 드러난 위험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아동, 청소년들의 사회, 환경적인 면 그리고 그들의 사고구조와 잘 맞는 EPIC이론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교회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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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교회교육의 대안으로서의 EPIC 이론
전 장에서는 한국교회와 교회학교의 침체의 원인과 극복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연구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의 행동 양식
을 담고 있는 EPIC 이론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 어떻게 교회학교가 EPIC적이 될 수 
있는지 찾아본다.
제 1 절 EPIC 이론 이해
EPIC 이론은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이 주장한 이론이다. 레너드 스윗은 
드류신학대학원(Drew School of Theology)의 스탠리 존스 전도학 석좌 교수이며, 조
지 폭스(George Fox) 대학의 명예 객원교수이다.31) 그가 설립하고 총재로 있는 스피
릿 벤처 미니스트리(Sprit Venture Ministris)는 새들백교회처럼 새로운 목회를 시도
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한 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레너드 스윗은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며 미래사회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있으며, 미래 목회에 관해서도 놀라운 
안목을 가지고 있다.32)
레너드 스윗은 정신(mind) 영혼(soul) 영(sprit)과 연관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고 있다. 그는 우리 현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터
넷, 이메일, 음악과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오늘날의 교회
에 대해서 냉정하게 비판한다. 그는 그와 같은 비판 또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31) 위키사전, https://en.wikipedia.org/wiki/Leonard_Sweet




그는 항상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
다. 그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
가 살고 있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
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E. P. I. C이라
는 이론을 고안해냈다.
E.P.IC은 약자로 Experience(경험), Participation(참여), Image-Driven(이미지),
Connected(연결, 소통)의 약자이다. 레너드 스윗은 포스트모던 문화의 핵심을  EPIC
즉, 경험(experience), 참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driven), 관계(connected) 중심
의 문화로 보았다33) 그는 오늘날의 시대가 “이성에서 경험으로 관찰에서 참여로, 문
자에서 이미지로, 개인도 공동체도 아닌 관계 중심으로 변화하였다”34)고 주장한다. 이
와 같이 EPIC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포스트모던 시대의 ‘토착민’이라고 부르고,
반대의 사람을 ‘이민자’라고 부른다. 토착민이 자기 동네에 사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누리는 반면, 이민자는 낯선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불안하게 사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레너드 스윗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현대적이기보
다는 중세적이어야 하며, 교부적이기보다는 사도적이되어야 한다”35)고 이야기하였다.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는 반성이며,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교회의 문화가 EPIC의 방
향 즉 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교회는 골동
품을 보관하는 박물관이 되거나 지나간 문화의 잔재로 전락해버릴 위험에 직면할 것
이다”36)라고 이야기한다. 이미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고령화를 체험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받아들일 만한 컨텐츠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와 성도들의 사고가 
굳어져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교회와 교회학교가 시대적 변화를 뒤쫓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과의 간격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서 교회와 교회학교의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과 일맥상
통한다.
그래서, 레너드 스윗은 미래교회 성공 키워드 A to Z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들과 성도들에게 “모든 활동이 EPIC성향을 갖도록 하라”37)고 주문한다. 그는 EPIC의 
성향이 세상 속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
을 갖도록 하여, 우리에게 분부하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레너드 스윗은 특유의 관점을 가지고 현시대를 분석한다. 그는 포스트모던 시대
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개념으로 ‘해체’(deconstruction)를 이야기한다.38) 이것은 오늘
날 이 포스트모던 사회의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사회 이전에는 논리적 구조와 본문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했
지만,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는 고유한 긴장, 모순, 비일관성의 요소들에 집중한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접근방식이다. 그래서 모더니즘 시대의 독자들은 본문에 감추어
진 작가의 ‘진정한 의미찾기’에 집중했지만,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독자들은 다수의 
다양한 해석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해석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흥미를 가진다.39)
레너드 스윗은 기독교인들이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사고 구조인 ‘해체’적인 해석
방법에 대한 사용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허무주의와 혼돈으로 이끄는 두려운 
비탈길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40)고 주장하였다. 그는 해체적 사고가 모던적 
사고를 하는 기독교인들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허무하다는 느낌을 주지만, 포스트모던
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직과 해방의 느낌을 준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체
적 사고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모던적 사고를 가진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나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41)
그가 ‘영혼의 해일’이라고 표현하는 변화의 물결은 위와 같은 혁명적 사고의 전
환과 변화에 대한 적극적 인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레너드 스윗은 모던적 사고를 하
던 교회(Old World Church)는 객관적 방법에 따라 하나님을 밖에서 찾았다면, 새 시







대의 교회(New World Church)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2) 그것
은 그가 제시한 EPIC이론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43) 다음에서 EPIC의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1. 경험(experience)
경험(經驗)은 국어사전에 “실지로 보고 듣거나 몸소 겪음”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영어로 Experience라고 한다. 레너드 스윗은 현대인들을 “경험 채집인”(gatherer)이라
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무언가를 눈으로 보고서만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경험을 통해서 인식한다”44)고 이야기 하였다.
존 나이스빗(John Naisbit)은 경험 경제(experience cconomy)라는 말을 가지고 
현대 사회를 설명한다. 그는 “경제 행위는 원자재가 상품으로 변화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서비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포장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경험하는 단
계에 가서 최종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각 단계를 지나면서 그 상품이 지닌 전체적 가
치가 증가한다”45)는 것이 그의 이야기이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아무리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훌륭한 기능을 지닌 
상품이라고 해도, 서비스와 경험의 기회를 받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제품이 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경험의 중요성은 다른 여러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다. 물건
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모든 상황의 경험을 통해서 움직이는 사회가 포스트
모던 사회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토마스 빌이라는 미국의 가구 회사는 “어니스트 헤밍웨이 수집품”이라
는 이름의 가구를 출시하였다. 이 가구는 헤밍웨이가 살았던 파리, 하바나, 키 웨스트,
케첨, 케냐의 집을 소재로 만든 것으로 그 집에 있던 가구를 그대로 재현하여서, 자신
의 집에서도 헤밍웨이의 집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헤밍웨이의 독자와 팬들을 
위해 제작한 것이다.46) 헤밍웨이의 작품을 읽는 것 이상의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42)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4-115.
43) Sweet, 미래교회 성공 키워드 A to Z, 202.
44) Ibid., 127.
45) John Naisbit, Beyond the Service Economy John Naisbit's Trend Letter(15, Dec. 1996),
2, Soul Tsunami, 188에서 재인용
46) Sweet, 미래교회 성공 키워드 A to Z,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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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헤밍웨이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발상을 했던 것이다.
하비콕스(Harvey Cox)는 이처럼 경험에 목말라 하는 현대인들의 갈망을 “실험주
의”(experientalism)라고 이름 붙였다. 그는 이 실험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감정적, 공동체적, 내러티브적, 희망적, 급진적, 구현화”47)라는 단어로 표현하였다. 사
실 아직 도전해 보지 않은 것,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것에서는 그 어떤 의미나 느낌
을 가질 수가 없다. 하지만 경험해 본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보수적인 관점을 버리고 더욱 더 적극적으로 더욱 
더 진보적으로 실험하여 경험해 나갔을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 바
로 실험주의인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구호인 ‘Get Real’(실재를 취하라)도 이 실험주의의 관점
에서 생각할 수 있다. Get Real은 어떤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하
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라. 내가 직접 사용할 수 있
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통해 이야기 하려는 당신의 말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판단하겠다”48)는 의미이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논리적 증명이나, 삼단 논법과 같은 논증
을 통한 지식, 객관적 사실의 전달은 큰 의미가 없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진리라고 
말한다고 한들, 내가 가진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가 직접 경험하여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고 알게 되었을 때, 그 경험을 통한 지식은 
실제적인 지식이 되어서, 나에게 믿음과 확신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런 현대인들의 사고 구조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패션업계이
다. 그들은 사람들의 기호와 취향에 민감하다. 그래서 다른 산업이나 회사들보다 더 
민첩하게 움직인다. 미국의 유명 의류업체인 GAP은 신상품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에 바뀜에 따라 발매하는 것이 아니다. GAP은 보통 8주 빠르면 6주 만에 신제
품을 발매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취향이 3개월 단위보다 빨리 바뀐다고 생각했기 때
문이다. 한 계절 안에서도 다른 아이템이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소비패
47) Harvey Cox, Five from Heaven: The Rise of Pentecostal Spirituality and the
Reshaping of Relig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ading, MA: Addison-Wesley, 1995),
319
48)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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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에 맞추어 가기 위해서, 아니 그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다.49)
미국에만 400여개의 생산 공장을 가진 HONDA자동차 회사의 경영전략 자체가 
‘경험’에 근거한다. HONDA 자동차가 내세우는 모토는 “세 가지 기쁨”이다. 그 첫 번
째 기쁨은 차를 만들고 파는데 참여하는 생산자들의 기쁨이고, 둘째, 생산자가 만들어
낸 상품을 소유할 때 발생하는 고객의 기쁨이고, 셋째, 고객들에게 만족을 안겨준 판
매자의 기쁨이다. 세 종류의 기쁨 모두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생긴 기쁨이 아니다. 생
산자, 판매자, 구매자가 경험한 것에 기반을 둔 기쁨이다.
생산자의 경우를 볼 때, 단순히 돈을 벌거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는 원
하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참아낸다고 생각하면 노동은 ‘기쁨’이 아니
라 ‘고통’이다. 하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노력을 
쏟는다면 그것은 자아만족, 자아실현의 장이 될 수도 있다.
판매자도 마찬가지이다. 나날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고객들의 취향에 대처하고 
수시로 바뀌는 고객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경험
이라는 것이다. 고객들도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만
들어진 물건을 구매함으로 기쁨을 얻는다는 카피는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판
매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르게 여겨지도록 만들었다.
모두가 기쁨을 경험할 때, 모두가 행복하다는 카피를 통해서, 광고같지 않지만 
광고이고, 회사를 드러내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회사를 더욱 부각시키는 고도
의 홍보 전략인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도 제조사와 고객이라는 건조한 관계가 아니라 삼성의 제품을 
통해서 이어지는 ‘또 하나의 가족’50)이라는 카피를 제시했을 때, 고객들은 더욱 더 친
근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고, 보다 더 친숙하게 삼성전자의 제품을 받아들이게 만들었
다. 지금 내가 생산하는 것이 ‘내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
각하게 하고, 또 내가 판매하는 것이 내 가족에게 소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구입한 제품이 가족만큼 나를 알고 생각하는 누군가 생산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가전회사-구매자라는 관계를 파괴시키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도하였다.
레너드 스윗은 이와 같은 경험중심의 사고에 대해서 블루맨그룹51)을 비평하는 
49)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68.
50) 삼성전자가 1997년 시작한 캠페인 제목으로 기업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다.
24
시카고 트리뷴지 논평을 인용하면서, ‘완벽한 오락은.... 믿어질 정도로 경험되어져야 
하는 즐거움’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는 “경험은 ‘경험경제’ 안에서 주요 통화 수단이
며, 경험이 이성과 그 이상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이겼다”52)고 까지 말한다.
레너드 스윗은 모던인을 ‘찾는 사람들’로 보았고, 반면 포스트모던인들은 ‘발견하
는 사람들’로 보았다. 그는 모던인들이 돈을 가만히 모아 두고, 쌓아두는 것을 즐거워
했지만, 포스트모던인들은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경험과 관계를 쌓아가는 것을 즐거
워한다고 주장한다.53) 그는 이와 같은 경험 중심적 사고에 대해서 모더니티는 ‘감각
적’(sensible)이라는 단어와 ‘이성적’(rational)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생각했지만,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감각적이라는 원래의 뜻에 맞게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감각적 예배’는 이성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오감에 의해서 느껴지는 예배라는 말이다.54) 모더니즘적인 
시대에는 예배, 진리, 말씀 등에 대해서 경험(experience)보다는 장황한 설명
(explanation)이 많았다. 그래서 학문들은 전혀 실천적이지 않았고, 뜬구름을 잡는 것
처럼 추상적이고 사변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포스트모던 시대로 접어들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종교적
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레너드 스윗은 “서구 기독교회는 이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모던이라는 세계 속에 침몰되었다. 이제 계시에 눈을 뜨고 경험에 굶주린 
포스트모던 세계가 잠을 깨고 있다”55)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동안 기독교인들은 머리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믿었다. 내 지식으로 하나님
을 이해하거나 인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의 여부와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단정 지
었던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양이 차이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경
51) 세 명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남성 그룹으로 라스베가스, 시카고, 보스톤, 뉴욕, 올란도 등에
서 정기적으로 공연하며, 푸른 분장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험하고 체험한 하나님만이 실재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시대가 곧 포스트모던 시대라
는 이야기이다.56)
또한 그는 포스트모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진짜(real thing)를 찾으려고 교회
에 온다고 언급한다. 그들이 진짜라고 말할 때, 그들은 확실한 증명을 원하거나 불변
하는 진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해달라. 만약 당신이 그런 경험을 준다면 나는 당신의 말을 믿겠다’라는 이야기이
다.57)
오늘날 성도들은 일주일에 딱 한 시간 예배당에 와서, 헌금을 드리고 예배에 참
석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옆 자리의 사람들과 인사나 잡담하는 것도 불편해 한다.
담임목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듣고, 마치 출석도장을 찍고 돌아가는 사람들
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 이상을 요구하지도 말고 또 기
대하지도 말라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다 보니 예배는 초등학교 월요일 아침에 행해지
던 ‘조회’처럼 되어버렸다. 의례히 행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기대감도 
없고,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다 저지른 실수 등에 대해서 별로 실망하지 않는다. 감동
과 같은 감정적인 것을 전달하지도 않고 사실 기대하지도 않는다.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순간이 있지만,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레너드 스윗은 교회와 관련지어서 “영적 추구를 위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자 하는 사람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영적 각성은 충격적이게도 교회 밖의 문화에
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칩 브라운을 인용하면서 “교회가 황홀한 경
험을 장려하기 보다는 억압하기 때문이다. 치유는 고사하고 황홀경은 분명히 내가 매 
주일 아침 출석하는 교회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58)라고 지적한 것에 동의하였다.
레너드 스윗이나 칩 브라운의 지적처럼 교회가 경험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성
도들이 예배와 찬양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위험성 경계하는 데만 급급
했다. 물론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였지만,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염려가 지나쳐서, 신앙적 경험이 가진 긍정적 요소들을 다 제
거해 버린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별로 경험할 것이 없는 공간이 되었고, 기대감을 가




질 수가 없는 공간이 되어 버렸다.
주일 예배를 생각해보자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말씀, 일방적으로 불리는 성가대 
찬양,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교회소식은 화자에 의해서 전달되며, 듣는 이들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단순히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도들은 이 일방통행의 경험에 
익숙해져서,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고, 지난 한 주 동안 나에
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거나 찬양하는 경험을 잃어버린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
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통계자료들이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쇠퇴해 나
갈 것이며, 최악의 상황은 고령화로 인한 고사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많은 미래학자들은 고도로 발달한 과학문명 시대에 사람들은 더욱 종교
에 의지할 것이며 더욱 더 영성에 갈급해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자신이 경험하고 
느끼는 종교적 체험을 추구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 종교적인 성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여러 면에서 교회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바꾸어 나
가야할 것이다. 그동안 이성적인 사고로 이끌던 교회를, 영성과 감성과 경험이 인도하
는 장소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레너드 스윗은 세상이 가져간 교회의 많은 
자산 가운데, ‘사명’이라는 개념과 ‘사명선언문’을 예로 든다. 교회가 판에 박힌 사명을 
고수하고 있을 때, 기업은 혁신적인 사명을 내세우고 세상 속으로 뛰어 들었다. 오늘
날 이와 같은 기업의 행태를 ‘바이러스성 마케팅’이라고 이름 붙였다.
기업은 과거 “우리는 좋은 물건을 만들었으니. 알아서 사길 바랍니다”라고 하며 
판촉, 마케팅을 했다면, 이제는 교회에서 전도하듯이 그 상품의 재원, 장점, 효능에 대
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전도’한다는 것이다. “사면 좋고 안사면 그만이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제품을 팔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사명감으로 소비자들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특별히 인터넷에서는 교회에서 쓰
이던 ‘전도사’라는 단어가 나타난다. 그냥 홍보가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듯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
회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뜨겁게 전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도 귀 기울여 듣
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 주저하면서 전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도 않는 상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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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기업은 고작 제품을 선전하는 일에 교회의 전도사들 보다 더 열심히 나서고 있다.
레너드 스윗은 ‘세상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원을 훔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내어준 것인가?’라고 묻는다. 그는 교회가 자신의 훌륭한 자산과 전통을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놀라운 자원과 자산
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이야기한다.59) 그는 결론적으로 ‘어떤 음악이 좋은 교
회음악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임무, 목회자의 임무가 아니라, 좋은 교회음악
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과제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또한 성도들이 만족을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는 그들이 신앙적인 경험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경의 진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억압을 풀어주고, 함께 경험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또한 교회학교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참여(participation)
레너드 스윗은 포스트모던 문화를 ‘참여의 시대’(an age of participation)로 정의
했다. 오늘날 사람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하는 
것 대신,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며 여러 가지 선택의 중심에 서기를 바란
다.60) 영혼의 해일에서 레너드 스윗은 포스트모던이 상호 작용할 수 없는 것에는 전
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하거나 보고 
즐기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또한 교회와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나는 설교
하고, 성도들은 듣는다는 방식도 막을 내려야 한다. 모든 회중들은 참여하는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61)고 이야기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였다. 성만찬이 있는 주일 뿐 아니
라 매 주일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교회안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 들어가야 하며 또한 그
들 속에서 함께 참여하는 역할에 익숙해져야 한다. 훌륭한 목사는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들이 직접 목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사이다. 때문에 교회에 참여하
는 모든  ‘참여자’는 목사와 교회의 동역자이다.62)
도날드 밀러(Donald E. Miler)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한 교회는 “지도력과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평신도들의 참여도”에 있어서 기존의 교회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고 말한다. 그리고 빌 이섬(Bill Easum)과 토마스 반디(Thomas Bandy)는 “목
회적 돌봄과 지도력에 있어서 성직자들에게 의존하는 회중들로부터 은사 소명 훈련된 
평신도들을 의지하는 회중들로의 변환은 셀 그룹의 성장 뒤에 숨겨져 있는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이다”63)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목회와 교육에 있어서 평신도의 참여
는 종교개혁의 신학적 기반이 되었던 “만인제사장”에 대한 교리의 재발견이라고 볼 
수 있다.
레너드 스윗은 “대리문화(representative culture)에서는 사람들은 통제를 받기 
원하며 자신들을 위해 다른 이가 결정해 주기를 원한다”64)고 이야기했다. 이런 상황
에서 지도자의 과제는 안내와 규정을 있는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상받
을 수 있는 행동만을 한다. 그는 최근 미국에서 나타나는 동방정교회의 성장이 참여
적 교회의 관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동방정교
회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동방정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교회를 찾는 것
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이며, 성찬 그 자체는 참석
자들로 하여금 참여자(participants)가 되게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65)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성도들의 참여가 미약하다. 성도들은 소수의 목회자, 리
더들에 의해 준비되는 예배와 행사에 구경꾼으로 앉아있다. 그들이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무대가 끝이 났을 때 박수치는 것 정도이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내가 이 교
회에 참여하고 있다.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
다”는 생각이 들 만한 활동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반면 부흥하는 교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가 참여적 구조로 되어 있다. 교회가 그리고 교회학교가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은 바로 ‘참여적 구조’의 교회 ‘참여적 구조’의 교회학교로 나아가는 
62)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14-115.
63) Bill Easum and Thomas Bandy, Growing Spiritual Redwoods(Nashville: Abingdon
Press, 122 / Reonard Sweet, Soul Tsunami, 217에서 재인용.





레너드 스윗은 이전 시대에 사람들이 이해를 위한 소통수단으로 언어(word)를 
사용하였지만, 오늘날의 포스트모던 시대에서는 여러 마디 말이나 자세하게 기술한 
언어가 아닌 이미지(image)가 언어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는 “포스트모던을 사는 사
람들은 증거 대신 감성을, 진리 대신 은유를, 지침을 얻는 대신 신화를 의존한다. 포
스트모던인들은 은유 속에 살며, 비유 속에 거주한다. 그들은 매우 발달된 영상적 감
각을 가지고 있다”66)고 주장한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던적 인간과 포스트모던적 인간은 완전히 다른 사
람이다. 조금씩 변화되어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세계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언어가 1차원적이라고 한다면, 이미지의 시대는 3차원적
이다. 수백 개의 단어와 문장으로 설명해도 제대로 이해시킬 수 없는 물건을 몇 개의 
선과 점으로 설명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가 아닌 직
접적인 경험을 원하고 또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언젠가 레너드 스윗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연했을 때, 아이들은 서로 잡담을 
나누기에 바빴고, 전혀 강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렌지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아이가 교수님, “이거 비디오테이프로 제작된 것은 없나요?”하고 물었다. 레너
드 스윗은 “당연히 있지, 보고 싶니?” 그 때 그는 아이들로부터 안도의 한숨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스윗은 한편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비디오로 된 영상을 보여주었
다. 아이들은 10분 동안 화면을 보고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다.
이후의 다음 강연은 에너지로 충만하였고, 아이들은 활기를 띄었으며 심지어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67)
그는 말이 아닌 영상, 이미지로 교육했을 때, 훨씬 더 전달하기가 쉬웠고 또 아
이들에게 관심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미지는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인
간은 감성에 따라 반응을 한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화는 문자가 아닌 이미지를 통
해 전달된다. 이 이미지는 모든 대상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66)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200
67) Leonard Sweet, 미래 크리스천, 김영래역, (서울: 2007, 좋은씨앗),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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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일상생활 속에서 필수적인 것처럼 사이버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할 아바타(avatar,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만든 이미지)는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가 
아닌 이미지로 개인의 정체성을 밝혀준다. 코카콜라는 이미지와 어디에서나 볼 수 있
는 등록 상표로 세계적인 음료수가 되었다. 레너드 스윗은 코카콜라의 회사 이미지 
하나만 은행에 가지고 가도 전 세계에 있는 코카콜라의 공장시설을 새로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는 이와 같은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이
야기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아름답고 흥미로
운 이미지로 포장한 것이 아니라, 재미없고 문자적인 교리와 율법으로 전달하려고 했
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초대교회에서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많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지로 가득 찼으며 초대교회 예배도 그와 같
은 이미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이야기로 가득했다는 것이다.
레너드 스윗은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에서 “문화는 은유, 상징, 이
야기가 복잡한 그물처럼 짜여진 상징화된 시스템이다”68)라고 말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그것
은 구속의 이야기를 이미지로 포장한 ‘비유’가 아니라 현대적 교리와 율법으로 전달했
기 때문이다.
조지 래코프(George Lakoff)와 마크 존슨(Mark Johnson)에 의하면, 문화와 종교
는 본질적으로 은유적이다. 그리고 문화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문화 속에 담겨진 
가장 본질적 개념들을 은유에 의해서 나타낸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 개념들은 “단
지 위로부터 내려온 자산(inherent properties)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함께 공유할 대상들과의 상호작용적 자산(interactional properties)에 의해 정
의된다”69)고 이야기 하였다.
벅민스터 풀러(Buckminster Fuller)는 사람들이 지금과는 다르게 생각하기를 바
란다면 그들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주기 보다는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
구를 손에 쥐어주라고 말한다.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도록 목회자가 
68)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17.
69) George Lackoff and Mark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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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는 바로 은유 또는 이미지이다.
은유는 상상력 속에 진리를 담는다. 꿈에 관해서는 에밀리 브론테가 표현한 대
로, 이미지는 “포도주가 물을 통과한 것처럼” 삶 속으로 깊이 파고든다. 은유를 만드
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고 변형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70)
이전의 모던시대가 언어에 기반한 문화라고 한다면, 포스트모던 문화는 이미
지를 추구하고 창조하는 문화이다. 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대의 신학자들은 이성과 질서를 종교의 중심에 둔 지적 신앙을 창
조하려고 노력하였다. 신비와 은유는 지나치게 모호하며, 신비적이고,
비논리적으로 간주되어 무시되었다. 그러나 미디어에게 이야기 전달자
(storyteller)의 영향을 박탈당한 후, 교회는 이제 이야기와 은유가 영
성의 중심에 놓이게 된 세계로 진입하게 되었다.71)
그러나 사실상 기독교는 이미지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 왔으며, 그 중 가장 위
대한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였다. 또한 이미지
와 은유는 복합적 대로는 역설적 의미를 한 가지 표현 속에 담을 수 있는 능력을 가
지고 있다. 이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카오스 이론(chaos theory)과 복잡성 과학
(complexity sciences)에게서 영향을 받은 ‘이것과 저것을 포함한 둘 다’의 전체적 의
미를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모든 것이 상호작용 한다는 점이다. 스윗
은 전자문화가 수신자들을 수동적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오히려 전
자문화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72) 지
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말이 아닌 이미지가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었
다. ‘말’이 삶을 더럽힐 수 있다면, ‘이미지’는 우리를 더욱 더럽히고 타락시키는데 있
어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73)
스윗은 전자 문화 세대들이 미디어 수용양태를 소개하면서, 어린이들이 동요를 
부르고 춤을 추는 장면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 하고 즐기는 것으로 상호작용의 문화를 
설명한다. 또한 과학박물관에서 상호작용화면을 통해 직접적이고 다매체적이며 다감
70)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37.
71) Ibid., 86.
72) Lackoff and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40.
73)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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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 학습을 경험할 때 흥미와 효과가 증대된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러한 문화적 분
석은 교회의 교육목회의 방향에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74)
이점에 대해 스윗은 “불행히도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어린이들을 위한 상호작
용적 학습에 있어서 학교보다도 더 뒤떨어져있다”75)고 안타까워한다. 이미 우리 아이
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영화, 영상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 아직도 교회학교에서는 융판에 동방박사들을 오려붙여서 떼었다 붙였다를 반
복하는 것이 고작인 곳도 많다.
교회와 교회학교가 포스트모던적 이미지, 그리고 은유적인 면에서 보다 더 약진
해야한다. 그와 같은 도구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의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복음의 진리
를 전달해야 하고, 또 메시지를 전달해야할 것이다.
4. 연결적 공동체(connected/community)  
웹상에서 즐겨 사용되는 단어들 가운데, 연결(connected)과 공동체(community)
라는 단어가 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연결 공동체(conexity)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 공간’이 없
어지는 것이 안타까워 세계를 정보망으로 연결시켜 지구촌 식탁과 단일 시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공동 공간을 창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포스트모던 문화의 중심에는 관계의 문제가 놓여 있다. 학교에서 집
으로 돌아온 십대가 제일 먼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에서도 애플 컴퓨터가 실망스러
운 교훈을 얻은 것에서도 폐쇄된 시스템 모델을 실패하며 오히려 관계를 이어주는 것
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종교에 대해 논쟁해왔다. 그들은 이제 종
교를 지겹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인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 그 경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거룩함과 삶의 변화
를 맛보는 것이다.
레너드 스윗은 EPIC에서 C를 공동체(community)라고 보기 보다는 관계
(connectedness)로 본다. 그 이유는 공동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의미 즉 편
74)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219-220.
75) Ibid.,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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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함, 작은 범위, 체제에 대한 순응과 같은 것들 때문이며, 그와는 반대로 관계라고 
가정할 때 그보다 더 확장성이 있고, 자신과 타인과의 연결 구조를 통해 자기정체성
을 찾는다는 포스트모던의 정신을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다니엘 얀켈로비치(Daniel Yankelovech)는 미국 문화를 40년간 연구하
고 나서 20세기 후반에 이런 말을 남겼다. “사회 연구를 통해, 세상 어디에나 넘치는 
따스함과 신실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미국인들은 영적으로 의미심장
한 삶의 질적 향상, 더 깊은 유대감, 공동체적인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76)고 이야기
했다. 오늘날의 세계는 개인주의 추구 대신에 혈연, 국가공동체로 인한 결속, 그와 같
은 일반적인 공동체가 아닌 내가 선택한 공동체에 대한 갈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다.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는 “너(you)와 타인(others)이 없이는 개인적 나
(I)가 자신(myself)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며, 포스트모던인들은 이웃, 시민적,
덕, 영적 가치의 연결된 구조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즐기기를 더 원한
다”77)고 주장하였다. 레너드 스윗은 “인간관계의 질적 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체
에 관해 더욱 갈망하게 하고 있다”78)고 했다. 왓스 웨커(Wats wacker)와 짐 테일러
(Jim Taylor)는 포스트모던 시대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모든 것이 모든 것과, 모
든 것과 모든 사람이 서로 접근하게 되는”79) 초연결성(super-connectedness)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긴다고 했다.
미래는 공동 관습과 공동 가치로부터 오는 기쁨을 약속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
회는 관계성에 목회적 역량을 높여야 한다. 이 관계성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핵심
이다. ‘관계를 맺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은 장수하고, 건강하며, 행복하다고 느낀
다.80)
두 번째로, 교회가 분산되고 복합성을 띠어야 한다. 복합성은 유익한 것이다. 이
것은 창조세계에서도 발견된다. 자연 치유력이 있는 코뿔소의 뿔, 쇠를 씹는 들쥐, 핵
76) Daniel Yankelovich, The Magic of Dialogue: Transforming Conflict into Cooperration
(New York: Simon & Schuster, 1999), 217.
77) Lackoff and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115.
78) Ibid., 220.
79) Jim Taylor and Wats Wacker, Speak the Future Wired (June, 1997), 100.
80) Edward M. Hallowell, Connect (New York: L Pantheon Books, 199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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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의 방사능 낙진에도 살아남은 딱정벌레를 보라.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디자인의 복합성 때문이다. 강도와 힘은 단순성이 아닌 복합성에서 나온다. 선(line)의 
단순성이 아닌 네크워크의 복합성, 예배를 분산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
배는 전체 교회 안으로 통합되면서도 각자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
는, 작고 개별적인 모든 셀 그룹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 지금 85퍼센트의 교회가 
그 아래에 셀 그룹을 두고 있는데 각각의 그룹들은 예배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81)
세 번째,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다. 이것은 바로 공동체를 창조해내는 힘이다.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냄으로써 경험을 조직화한다. 우리는 이야기로 된 실제에 살고 
있다. 인간의 의지는 스토리텔링에 근거한다. 또 어떤 학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이야
기들은 ‘사고의 근본 도구’다. 성경의 언어는 이야기다. 우리는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단어를 쓰지 않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사실상 복음에 관한 이야기는 
떡과 포도주처럼 이 땅에서 맛보고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들을 수 있는 이미지로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82)
네 번째 봉사와 사회 개혁에 참여하는 예배를 만드는 것이다. 종교학자 휴스톤 
스미스(Huston smith)는 “종교의 핵심은 인격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특성
을 바꾸는 데 있다”83)고 하였다.
교회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연결과 연결성의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결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연결의 다
양성이어야 한다. 또한 포스트모던인들은 연결 속의 풍성한 삶과 접촉 또는 네크워킹 
속의 풍성한 삶 사이의 차이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84). 그러므로 교회는 깊고 풍부
한 개인적 관계를 확대시켜 주는 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 2 절 미래 목회의 대안인 EPIC
81)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75.
82) Ibid., 178.
83) Marilyn Snell, The world of Religion According to Huston Smith (Mother Johnes,
November/December 1997), 43에서 재인용.
84) Sweet,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 27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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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들은 레너드 스윗이 주장하는 네 가지 키워
드 EPIC에 녹아져 있다. 자아에 대한 확신의 거부는 무엇보다도 경험을 중요하게 여
기도록 만든다. 그와 함께 본인 스스로가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참여하기 원하는 자
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상대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매우 흡사하다.
전통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하는 
‘나의 체험’이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지와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감성 중심에서 이미지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임이 분명해
진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는 산업사회의 아이콘으로 나타나게 되어있다.
이에 교회는 이제 모더니즘의 틀을 벗고 포스트모던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
다. 레너드 스윗의 주장처럼 교회는 경험을 통해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발견
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경험은 반드시 그 구성원의 참여로만 가능하다.
구원성들은 경험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고 그 것을 통해서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세상을 향한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이제는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활자 
인쇄술이 발명된 이래로 놀랍게 발전한 문자 대화 수단은 이제 막을 내리고 있기 때
문에 이미지 형식의 대화를 시도해야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자기들만의 언어로는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세상과 대화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미지 언어이다.
레너드 스윗은 21세기의 교회가 예산과 건물로 측정해서는 안되며 초대교회처럼 
창조성과 상상력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며, 그 속에 참여하게 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이
다.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내길 바라며, 다음 장에서는 EPIC적인 방식
으로 교회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군산 드림교회와 미국 새들백교회의 교회의 
교회학교 운영 사례들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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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국과 미국의 EPIC 모델
    본 장에서는 한국교회 교회학교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부흥을 하고 있는 군
산 드림교회의 사례와 미국 새들백교회의 사례를 연구한다. 군산 드림교회는 분립으
로 인해 발생한 위기를 교회학교 부흥에 초점을 둔 목회로 바꾼 뒤 놀라운 부흥을 이
루고 있는 교회다. 이 교회는 교회학교 사역 전반에 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소통의 
EPIC적 요소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새들백교회 역시 교회 창립 초기부터 교회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에 이르게 된 공통점이 있다. 이 두 교회의 교회학교 사역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 각각의 교회를 분석한 후반부에는 각각의 교회학교 사역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EPIC적 요소들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제 1 절 군산 드림교회
1. 교회 소개
군산 드림교회는 인국 27만의 소도시인 군산지역에 위치한 교회이다. 군산 드림
교회는 1894년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레이놀즈(W.B Reynolds, 이눌서) 선교사와 
의사인 드루(A. D. Drew) 선교사가 군산에 입항하여 복음을 전한 것으로 시작된 개
복교회(군산지역 최초의 교회)에서 1991년 120명의 성도들이 나와서 개복동교회를 설
립하였고 2012년 드림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85)
2. 이전의 상황
2대 담임목사인 임만호 목사가 부임할 당시 드림교회는 개복교회로부터 분립하
85) 임만호,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온다 (파주: N.N, 201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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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발생한 갈등으로 다수의 청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까지도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당시 교세는 
장년 300명 교회학교 학생이 100여명인 일반적인 지역교회였다.
임만호 목사는 부임하던 초창기를 회상하며 성전건축으로 인해 임시 예배 처소
에서 드린 기도회 당시, 무더위로 인해 양복 상의를 벗었던 것을 문제삼았던 보수적
인 교회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새벽기도회때 통성으로 기도하면 누군가 ‘소리내어 기
도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주의를 주는 교회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전통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는 교인들이 안타까웠다’고 한다.86)
3. 담임목사의 목회철학
임만호 목사는 군산드림교회가 단기간에 놀라운 부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
음세대 중심의 목회와 지속적인 목회철학(교회학교 중심)의 강조 때문이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특히 임만호 목사는 “담임목사가 교회교육에 대한 절대 가치를 가
져야 한다”87)고 힘주어 이야기한다. 교회와 담임목사가 다음세대와 교회학교에 대해
서 목숨을 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일반 교인들과 교사들에게도 전달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임만호 목사의 이야기는 많은 교회들이 담임목회자의 확신과 열정이 없이, 교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없이, 교회학교 학생 수에만 관심을 가
지는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현실이 그러다 보니 최근 유행하고 있는 교회학교 프로
그램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였다가 실패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실패의 경험, 즉 누적된 부정적 학습효과로 인해서 '우리도 해볼 것은 다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부흥하지 못했다. 우리 교회는 안된다. 우리 교회 교회학
교는 구제불능이다‘와 같은 자포자기의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임만호 목사는 교
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담임목회자가 교회교육의 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확신을 
가져야 하며, 단지 눈앞에 보이는 크고 작은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교회학교 
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88)




임만호 목사는 특별히 교회 전체에 흐르는 ‘교회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공
기’라고 부른다. 공기는 어느 한 곳에만 모여 있지 않고, 어디에나 찾을 수가 있고, 호
흡할 수가 있게 만드는데, 이와 같이 교회학교가 중심이 되는 교회의 분위기는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에 부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분명한 의지를 전달해 주고,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는 일 년에 특정한 시기(5월) 혹은 절기(어린이주일)에만 교
회학교에 집중한다. 주일 예배 설교도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에 대한 내용이고, 교회학
교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른 목회
적 관심사에 밀려 교회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와 같은 일이 매
년 반복되기 때문에 교사들이나 학생들도 그와 같은 모순적인 집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임만호 목사는 “어느 한 시기에만 어떤 교회학교 부서에서만 교회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어디서든지 ‘교회학교 제일’의 사고와 철학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89)고 말한다. 이것은 교사는 물론 전체 교인들이 
담임목회자가 교회교육을 목회의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그 사고
를 모든 성도가 공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드림교회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교회학교 전체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이정현목사는 
“담임목사님께서는 주일예배 설교 등에서 ‘찬양대는 일주일에 한 번만 봉사하면 되지
만 교사들은 주중에도 학생들을 심방하고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직분이다. 그래서, 교
사들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90)고 하는 말씀을 자주 듣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만약 담임목사가 교육부에 가서는 ‘다음세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찬양대에 가서는 
‘찬양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교인들은 담임목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
이기 때문이다.
임만호 목사는 군산드림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교회교육에 대한 가치를 담
은 ‘사명선언문’과 ‘표어’, ‘5대 비전’을 당회와 성도들 앞에서 공표하고 그것이 가진 의
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 비전과 사명 그리고 철
학을 이룰 수 있도록 재확인하는 과정을 가져왔다. 그리고 오직 교회교육만이 전달할 
89) 임만호,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온다, 45.
90) 이정현목사 인터뷰 녹취, 2017년 11월 2일 군산드림교회 나운동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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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교육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하며, 영혼을 살리고 참된 가치관을 심어
주며, 인류를 회복시킬 방법은 교회교육뿐이라고 이야기한다.91) 이 교회교육의 중요성
을 끊임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부흥이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이정현목사는 “담임목사님의 교육적인 마인드가 있어야지 교인들과 교사들이 움
직이게 된다”92)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담임목사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확인 
되었을 때, 담임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맞구나. 나도 동참해서 해야 겠다”고 마음을 먹
고 함께 동역자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 같다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육세미나 혹은 교회학교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이제 우리교
회는 교회학교가 중심입니다.’ 그렇게 선언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프로그램
을 도입하여 새로운 목표와 방향으로 쉽게 바꾼다. 교인들도 교회의 정책이 지속적이
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와 함께 행동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드림교회 ‘교육정책’에는 “좋은 교회란, 지금보다 내일 그리고 미래가 더 나은 교
회이다. 드림교회에서는 새로운 시대 21세기를 맞이하여 교육 구조를 개편하여 보다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목회와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교회가 
추구해야할 방향과 교회의 무게 중심이 미래에 있으며, 그 미래를 열어나갈 다음세대
를 위한 목회를 실천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과거의 향수에 젖
어있다. 부흥의 추억에 잠겨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지만, 드림교회
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세대 양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현목사는 “담임목사님께서 교회학교 부장을 선택하는 회의 자리에서 50대 
초반의 부장이 거론되자 ‘너무 나이가 많다. 10년 정도 더 젊은 사람을 세워야 교회학
교가 신선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교역자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처럼 부서가 젊고 생동감 있게 운영되도록, 더욱 더 젊은 교사들을 발굴하고 세워
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담임목사의 이와 같은 철학을 부교역자들이 이해하고 같은 마인드를 가
지고 사역해야 건강한 공동체, 정체성이 분명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91) 임만호,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온다, 30.
92) 이정현목사 인터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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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드림교회는 부단한 소통의 작업을 해왔으며, 교역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은사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어왔고, 잡무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배려하
고 있으며 모든 부서가 최선의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다93)
교회학교 부흥에 대해서 김동호 목사는 “미친 교사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94)는 
이야기를 했었다. 80년대, 90년대에는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제는 교사 한 사람의 열정과 헌신으로 절대 교회학교가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 없다.
담임목사의 철학과 동역자들의 협력 그리고 성도들의 참여가 있을 때에 교회학교가 
부흥하게 된다. 드림교회는 담임목사의 교회학교 중심의 교육철학을 부서 교역자, 교
사, 성도, 학생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좋은 예이다. 계속해서 담임목회자의 교육철
학을 어떻게 교사들에게 전달하였는지 찾아보았다.
4. 교육정책
가. 예배와 교육
(1) 예배는 그 주의 주제에 따라 설교 전에 영상, 드라마, 구연동화 등을 통한 
주제제기의 순서를 가진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설교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
는 연결점을 가진다.95)
- 교육기자재 갖추기  : 영상시설
- 교육자료 활용하기  : 각종 동영상 자료
(2) 분반공부는 설교와 내용의 연계성을 가지고 실시하며 설교 말씀의 적용부
분을 대화형식과 참여활동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관계형성을 중요시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교육을 실시한다.
- 이를 위해 교사교육 시간을 마련하여 다음 주에 실시할 교과를 담당교역
자가 교사들에게 미리 교육한다.
93) 임만호,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온다, 48.
94) 김동호, 교사 바이블 (서울: 규장 1995)
95) 군산드림교회, 제 5차 교회교육 컨퍼런스 자료집,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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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6년 교육과정을 정착시켜서 교육의 안정화를 이룬다.
(4) 학부모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여 교회의 역할과 학생 생활지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 영성 운동 및 봉사의 강화
(1) 교회학교 태신자 운동 및 계절학교를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회 중간을 실
시한다
(2) 예배 안내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고 예배 후 정리정돈을 통한 자립심을 
기르게 하며, 재활원과 고아원 등의 방문을 통해 자아발견과 헌신적인 신앙을 키우도
록 한다.
(3) 전도 및 선교훈련
학원전도와 태신자 전도운동을 통하여 어려서부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
고 전도의 성경적인 의미와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게 한다.
(4) 달란트 잔치 등을 통하여 재미있고 즐거운 교회생활이 되도록 한다.
5. 교사양성
가. 교사대학
임만호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학교 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을 참된 기독교
교육을 시행할 교사의 부족에서 찾았다. 그래서,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사대학을 시행하였다. 처음에는 담임목사인 본인이 직접 12개 강
좌 전체를 강의하였다.
드림교회 교사교육의 핵심은 거듭남(중생)을 체험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으로 교사대학을 통해 ‘참된 성경적 교육방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사를 훈련시키는 목표로 하였다.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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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교사대학 교과 편성표
드림교회의 교사대학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년 2학기제로 총 12강좌를 
이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교과 내용은 성경과 신학적인 기초, 교수능력 개발을 위한 
연구, 교사 교양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97) 그리고 이 모든 과목의 바탕에 기독교 세
계관에 대한 교육이 깔려 있다. 교사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신앙적인 삶으로 살
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고 영혼구원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기독교 세계관 정립이야 말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98)
한국교회에서 교사대학, 교사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다. 그러나 방
향성 없이 진행되는 일회성 교육이거나, 교육목사의 성향에 따른 교사교육이 진행되
다 보니, 교육목사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
생한다. 그러나 교회 차원에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교사교육 커리큘럼이 유지되면 
교사들도 안정적인 재교육을 받게 되고 보다 내실 있는 자질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드림교회의 경우는 각종 교사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매 시간 교사들을 칭찬
96) 군산드림교회, 제 5차 교회교육 컨퍼런스 자료집, 32.
97) Ibid., 33.
98) Ibid., 35.
1학기 교과 학점 2학기 교과 학점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2학점 교회란 무엇인가? 2학점
교회 생활 지도 무엇을 어떻게? 2학점 교회 교사의 성경 교수법 2학점
신약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2학점 종교개혁 사상과 우리의 신앙 2학점
구약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2학점 상담학과 상담 지도 2학점
성경 공부의 이론과 실제 2학점 기독교 세계관 2학점
학생 지도를 위한 심리학 2학점 전도 및 반 운영법 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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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고 격려해 주어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면이다. 보통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에 대해 교회학교 부흥의 걸림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교사들이 더욱 힘을 내어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동기부여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나. 교육대회
드림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대회는 연초에 실시하는 것으로 교사의 사명의식 강
화와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 등에 대해 대응하여 교회학교 학생들을 잘 
양육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99) 교육대회는 교사 계속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으로 현재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현직 모든 교사, 앞으로 교사가 되길 희망하는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매년 전 , 후반기 특별 강좌의 형태로 실시하며, 내용은 그 때마다 
교사에게 유용한 주제로 대개 초청 강사를 모시는 특강 형태를 갖는다. 그동안 다루
어진 주제는 문화, 이단, 리더십, 기독교 세계관,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영역이었
다.100) 이상과 같은 교사대학, 교육대회를 통해 교사를 발굴하고 재교육, 재충전 시키
는 기회를 갖게 되고, 자칫 방전되고 느슨해질 수 있는 사명감을 회복하는 주요한 통
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교사격려
드림교회는 평소 주일 메시지, 스승의 주일, 교사의 밤 행사 등을 통해 교사들을 
격려하고 세워준다.101)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교사, 교역자도 가정의 협력과 신뢰가 
없이는 온전한 교육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 년에 한차례 스승의 주일 여름행
사 보고예배 등에만 교회학교의 중요성 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와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지 않은 주일에도 다음세대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을 때 더 
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드림교회 이정현목사는 “교사들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담임목사님께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문하시고, 그 주문에 대해서 교역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반응하였




기 때문에, 선물이나, 식사와 같은 고정된 교사격려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감사와 동
기부여가 가능했다”102)고 이야기한다.
6. 교회학교의 운영
드림교회 교회학교 운영에 전반에 대해서 도서를 통해서, 교회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통해서, 매년 개최되는 교회교육 컨퍼런스 자료집과 교회학교 담당자
인 이정현목사와의 도림교회 교사부흥회 내용, 그리고 군산드림교회에서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영, 유아 유치부, 어린이부, 소년
부, 청소년부의 실제 부서 운영에 대한 내용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가. 영아부/유치부
드림교회는 미취학부는 ‘모판’으로 부른다. 가장 어린 부서인 영아부에서 유치부
로 보내주고,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드림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미취학부서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신앙교육을 하
지 않는 것과 달리 상당히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취학 
시기야말로 신앙교육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103)
드림교회 영, 유치부는 아이들의 연령과 수준에 맞는 교육, 그리고 흥미를 가지
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현재 영아부, 유치 1부, 유치 2부
로 구성된 미취학부서는 약 500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1) 교사운영
미취학부서다 보니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부분 교사들
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각자가 맡은 역할을 매우 열정적이고 헌신적으
로 수행한다.
(가) 총무부(임원)
부장을 중심으로 한 교사회 임원조직을 총무부라고 부른다. 교사 임원들은 병원
102) 이정현목사 인터뷰 녹취, 2017년 11월 2일 군산드림교회 나운동 성전
103) 군산드림교회, 제 5차 교회교육 컨퍼런스 자료집,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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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원한 학생들을 심방하며,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섬기는 역할을 한다. 총무부 교
사들은 다른 교사들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일이라면 언제든지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는 헌신적인 교사들이다.104)
(나) 영상부
영상부는 매 주일예배의 모습을 촬영하여 각 부서의 SNS계정에 올려 부모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각 반 교사들도 그날 찍은 자녀들의 활동 영상을 개별적으로 부모
들에게 보내며 아이들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영상을 본 불
신 학부모들이 자녀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영상을 통해 신앙을 갖게 된 많은 사례가 
있었다.105)
오늘날 교회교육이 가진 실제적인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육부서와 가정
의 단절이다. 자녀들이 소속된 부서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지, 공과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서에서도 학부모에게 전달하지 않고, 사실 부모
들도 별로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부모가 예배드리는 동안 맡겨두는 곳 정도로 인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드림교회의 경우 학부모들과 꾸준히 소통하는 방법을 연
구하여, 자녀들이 부서활동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다.
(다) 찬양부
영, 유치부에는 찬양팀과 성가대가 있다. 매년 초에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아이들
은 매 주 금요일과 토요일 2시간씩 연습을 하고 연습에 참여한 아이들만 주일에 섬길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새가족부
영아부의 경우 처음 방문한 부모들에게 영아부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교육에 
대한 질문에 친절하게 답을 해준다. 그리고 아이들이 영아부 예배에 적응하면 교사에
게 연결한다.
104) 군산드림교회, 제 5차 교회교육 컨퍼런스 자료집, 61.
105) Ibid.,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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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부는 새친구가 등록하면 새가족반으로 편성해 준다. 새가족반은 4주로 구
성되는데 복음, 교회,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여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교육한다. 그리
고 반으로 배정되기 일주일 전에 담임교사와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여 어색감을 줄
인다.
(마) 봉사부
봉사부는 예배실 환경과 교육환경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 예배 시작전 공과책과 
책상을 준비하고, 공과 시간에 필요한 도구함을 준비하며, 아이들이 마실 물과 쓰레기
를 버릴 분리수거 통을 준비한다. 그 밖에도 아이들이 손수 할 수 없는 일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
(바) 예능부
예능부는 드라마팀, 챈트팀, 큐맨팀으로 구성되는데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고 예배의 주제를 아이들의 연령에 맞게 기억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각 팀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모여서 다음주 주제에 맞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연습한
다. 20대부터 60대의 교사로 구성되었다.
드라마팀은 한 달간 실행한 교육주제를 매월 마지막 주에 드라마로 보여준다.
친구 초청 잔치나 성경학교 등의 행사에도 특별프로그램을 준비하곤 하는데, 매주 새
로운 아이디어로 각본을 짜고 연습한다.
챈트팀은 매주 주제를 랩 찬양과 율동으로 함께 외우도록 한다. 이 시간을 위해 
주제에 맞는 음악을 찾고 율동을 준비해 즐겁게 말씀을 기억하도록 돕는다.
큐맨팀은 설교 도입의 역할을 준비한다. 3-5분 정도의 짧은 스킷 드라마, 찬양,
동요, 마술, 게임 등을 준비해 설교 주제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교사마다 자신만의 아
이디어를 활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대하는 시간이다.
(2) 눈높이에 맞춘 예배
각 팀의 준비로 아이들은 예배를 기대한다. 말씀은 명확하고 단순하게 전달하는
데, 담당교역자가 직전 주일에 교사모임에서 전한 내용을 다음 주일에 설교로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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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내용을 교사들이 공과공부로 진행하고 이후에 말씀과 관련한 활동을 하게 하
는 원포인트 교육이다.
(3) 심방
영, 유치부의 모든 부서가 교사, 학생 심방을 한다. 그런데, 유치 1부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생일에 교역자가 슈퍼맨 복장으로 아이들의 집을 방문해 축하해 주고 축복
기도를 해준다. 믿지 않는 부모들이라도 이런 심방을 싫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시작
하게 된 경우도 있다.
유치2부의 경우에는 2주 이상 결석한 아이들을 확인하여 전화로 안부를 묻고 
출석을 독려한다. 교역자가 반별로 심방을 하는데, 반 아이들이 교사와 단합대회를 할 
때 교역자가 함께 참석해 아이들과 교제하고,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익히도록 한다.
(4) 가정사역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드림교회 교회학교는 부모와의 연계에 목적을 가진 가정사
역을 실시한다. 가장 첫 번째로 인터넷에 카페와 SNS를 개설해 부모들과 소통한다.
주일예배 영상 및 사진, 가정 심방 및 생일 심방 일정, 공과 영상 및 월별 챈트 등의 
자료를 올려서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교회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부모님
들이 바라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두 번째로 예배 후에 진행한 공과의 내용을 부모에게 보여주도록 하여 아이들의 
활동을 격려하도록 한다. 세 번째로 매월 성경읽기를 실시한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성
경을 한 장씩 읽어줌으로 아이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자라도록 돕는다. 이렇게 교회학
교와 가정을 연결하여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신앙적으로 자라도록 돕는다.
(5) 전도축제
봄과 가을에 ‘해피데이’라는 전도축제를 연다. 이 행사를 위해 병원, 어린이집, 아
파트를 돌며 또래의 아이들에게 초청장을 전달하며, 교회 내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가장 독특한 것으로 아이들의 신앙성장을 위해 매년 1, 2학기 두 차례에 제자훈
련을 실시한다. 이 제자훈련을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 5주간 진행한다.
<표 5> 유치부 제자훈련 커리큘럼        
제자훈련은 국제제자훈련원 어린이제자훈련 교제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실시한다. 제자훈련을 받는 아이들에게는 매주 숙제를 내주는데, 기본적으로 
성경읽기와 성경암송, 기도, 가정예배 드리기 등의 숙제이다.
그리고 매일 하나씩 생활 숙제를 하고, 신앙서적도 하나씩 읽도록 한다. 아직 글
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읽어 줄 수 있도록 한다. 이 제자훈련을 수료하면 




부서를 맡은 교역자가 1년에 두 차례 교사 대심방을 한다. 교역자와 부장이 동행
해 가정이나 직장을 찾아가 교사들을 심방한다. 이 시간을 통해 은혜, 도전, 위로를 
받는다. 이정현목사는 “드림교회의 교사가 되면, 각 교구에서 교구담당목사님이 각 가
복음학교 – 1차 교육과정(상반기) 열매학교 - 2차 교육과정(하반기)
제1과 하나님은 누구신가 제1과 예배하며 살아요
제2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2과 순종하며 살아요
제3과 성령님은 누구신가 제3과 바른말하며 살아요
제4과 나는 누구인가? 제4과 전도하며 살아요
제5과 하나님과 만나려면 제5과 사랑하며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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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심방하고 돌보는 것 이상으로 교사와 그 가정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 부
서에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심방시에 교사들의 영적인 상황을 들여다보고 심방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더욱 친밀해지게 된다”고 이야기한다.106)
(나) 교사 성경공부
각 부서별로 교사성경공부를 진행한다. 유치2부의 경우는 매 주 화요일과 수요
일오전에 성경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참석한다. 이때 성경본문에서 문맥을 파악하고,
역사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며 메시지를 찾아가는 시간이다.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토
론하고 기도한다.
(다) 교사기도회
매 주 월요일 오전에 영아부 교사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유치
부 교사 기도회가 진행된다.
나. 어린이부
드림교회 어린이부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로 구성된다. 어린이부를 맡고 있는 
최창수 목사는 어린이부서의 성장의 비결로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고민하는 데서 성장의 비결을 찾는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예배에 집
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신앙이 자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교회
에 오는 것을 재밌어 할까?’107)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쓰다 보니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배
(가) 자연스런 예배의 흐름
드림교회 어린이부는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모든 예배의 
순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예배팀이 찬양부터 축도까지 분단
위로 큐시트를 작성하여 실행한다. 보통 아동부 예배에서 크고 작은 실수로 인해서 
106) 이정현목사 인터뷰 녹취, 2017년 11월 2일 군산드림교회 나운동 성전
107) 군산드림교회, 제 5차 교회교육 컨퍼런스 자료집,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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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가 지연되거나 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드림교회 어린이부는 예배의 흐름을 자연
스럽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순서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은 예배 후에 개선하려고 
한다.
<표 6> 소년부 2017년 예배순서
(나) 원포인트 교육
이것은 설교와 공과를 연결해 한 주에 메시지 한 개에만 집중하도록 한다. 보통 
주일학교에서 담당교역자는 공과 내용과 상관없이 절기, 주제에 맞춘 설교를 한다. 그
러나, 드림교회 어린이부는 한 주에 하나의 본문 그리고 하나의 주제의 말씀만을 전
달한다.
드림교회 교회학교는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에 맞춰 직접 공과를 만든다.108) 교역
자가 미리 정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와 공과공부 자료를 만든다. 그 뿐 아니라 설교와 
공과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년부와 같은 경우 예배와 공과공부 사이에 
‘복습게임’을 한다. 복습게임은 설교에 나왔던 내용으로 쉬운 문제를 만들어 설교의 
핵심요지를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108) 군산드림교회, 제 5차 교회교육 컨퍼런스 자료집, 86.
시간 내용 담당자
09:00-09:15 교사기도회 담당교역자
09:15-09:20 5분 카운트 영상 예배팀장
09:20-09:45 은혜의 찬양 찬양단
09:45-09:47 대표기도 대표학생
09:47-09:50 예배송 찬양단, 담당교역자
09:50-10:10 설교 담당교역자






10:20-10:40 공과공부 각반 담임교사
10:40-11:00 교사회의 교역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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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 부서 담당 교역자가 더 많이 헌신해야 한
다. 보통의 경우 토요일까지 설교 준비를 마치면 되지만, 드림교회의 경우 한 주 전 
교사교육과 기도회에서 다음 주 설교와 공과 내용을 미리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한 두 주 전에 설교와 공과에 대한 준비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설교 전날 급하게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드림
교회 교역자들은 한 달 전에 미리 설교주제를 공지하기 때문에 설교 직전 주일까지 
설교준비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허겁지겁 설교를 준비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보
다 여유 있게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 다양한 2부 순서
드림교회 어린이부는 성경골든벨, 대그룹 레크레이션, 코너학습 등의 2부 활동을 
공과시간에 진행한다. 특히 코너학습 프로그램은 유년부에서 진행되는데 호떡 만들기,
수박화채 만들기, 성경구연, 클레이아트, 과학실험, 팬시우드, 딱지치기와 같은 코너를 
만들어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전도
드림교회 어린이부에는 집중전도 기간이 있다. 집중전도는 ‘해피데이’, ‘프렌즈데
이’, ‘친구초청페스티벌’과 같이 이름붙인 전도축제이다. 드림교회 어린이부는 해피데
이를 진행한다. 해피데이 행사를 통해서 매년 60명 이상의 아이들이 전도된다.
(가) 날짜선정
전도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날짜 선정이다. 드림교회는 아이들과 충분히 친
해지기 전인 학기 초, 아이들이 가족 단위로 여행가기 쉬운 벚꽃 축제, 단풍축제 기
간, 연휴기간, 도시 차원의 행사가 있는 날을 피하여 전도축제를 실시한다.
(나) 타깃형 전도
많은 교회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지, 전도물품을 나눠주는 뿌리기식 전도를 
한다. 그러나 드림교회 어린이부는 전도하기로 작정한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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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타깃형 전도를 한다. 방법은 첫째, 전도 전날 담임교사가 반 아이들에게 공지하
여 학교 앞 전도가 있을 것을 알린다. 둘째, 다음날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서 아
이들을 만난다. 그 때 나온 아이들에게 전도축제 날짜와 프로그램 소개를 하고 선물
을 나눠준다. 보통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준다. 셋째, 그 다음 주에 같은 시간, 같은 장
소에서 작정자를 다시 만난다.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세 번 이상 만나면 작정자의 얼
굴과 이름을 익힐 수 있다.
(다) 등교길 전도
요즘 아이들이 방과 후 수업 등을 많이 받기 때문에, 등교 시간을 활용한다.
(라) 전도현장에서의 대화
전도 현장에서는 주로 교회에 다니는 친구를 세워주는 대화를 한다. 전도에 힘
쓰고 있는 아이들을 격려해 주어서 더욱 힘이 나게 해 준다.
(마) 전도의 동기부여
가장 효과적인 관계전도를 한다. 2017년 소년부는 대통령 선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선거유세’ 콘셉트로 동기부여를 했다. 이 전도행사는 아이들이 전도하는 일에 
뛰어들어서, 실제로 전도하도록 하는 데 있다. 다른 교회들도 부서마다 전도행사를 하
지만, 학생들보다 교사들이 더 바쁜 행사가 되기 쉽다. 그러나 드림교회의 경우 아이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으로 보인다.
(바) 학부모의 협력
드림교회 어린이부의 전도 축제에 ‘부모미션’이 있다. 자신의 자녀가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대상자들을 가정으로 초대하여 파티를 열어주는 것이다. 이 파
티를 통해 부모도 자녀의 전도에 지원자, 협력자가 된다.
(사) 정착방법
드림교회 어린이부는 전도축제를 어린이주일 전주에 한다. 전도 축제에 온 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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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에게 “다음 주는 어린이주일이야, 다음 주에 선물도 주고 콜팝도 먹는다”고 광고
하면 다음 주에 참석할 기대감을 갖는다. 그리고 부모님을 심방하면 아이들이 정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3) 어린이 제자화
드림교회 교회학교가 가진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본 연구자가 주
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제자훈련을 시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제자훈련은 장년 성
도들 그것도 어느 정도 관심과 열심을 가진 성도들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데, 유년, 초등, 소년부 학생들이 제자훈련에 참가하여 실제 신앙적인 도움을 받고 있
다는 점이 매우 신선하다. 다음에서는 이 제자훈련 시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갖는 점들
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가) 제자훈련의 주안점
첫째는 분명한 목적이다. 드림교회 어린이부의 제자훈련은 부서별로 방향성이 
정해져있다. 유년부의 방향성은 ‘활동을 통한 교육’이다. 놀이를 좋아하는 저학년의 특
성에 맞춰 훈련시간에 활동을 많이 한다.
초등부의 방향성은 ‘경건훈련의 습관화’이다. 초등부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
는 경건훈련에 집중한다. 소년부는 ‘교리교육’에 집중한다. 청소년부에 올라가기 전에 
신앙의 뼈대를 다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는 커리큘럼을 가진다. 각 부서에서는 제자훈련을 위해서 교재를 선정하는
데, 각 부서는 보통 4단계로 된 제자훈련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이 커리큘럼을 운
영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교재들을 사용하는데, 유년부는 활동을 좋아하는 연령의 
특성에 맞추어 어린이 단체에서 발간한 여름성경학교 교재를 활용한다.










<표 7> 유년부 제자훈련 커리큘럼
2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요 2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3 죄를 멀리해요 3 하나님을 찬양해요
4 나를 부르셨어요 4 매일 하나님을 예배해요
5 예수님을 따라가요 5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요
6 야외학습 6 야외학습
3단계([파이디온 2015 VBS]) 4단계([파이디온 2014 여름 VBS])
주차 내용 주차 내용
1 하나님의 군사예요 1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2 믿음으로만 승리해요 2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라!
3 날마다 승리해요 3 하나님의 친구예요




성경 골든벨 & 관련영화
시청
5
성경 골든벨 & 관련
영화 시청
6 야외학습 6 야외학습
1단계([어린이 양육훈련], 디모데) 2단계([어린이 봉사훈련], 디모데)
주차 내용 주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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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초등부 제자훈련 커리큘럼





3 이렇게 기도해요 3 교회를 세워요
4 하나님을 자랑해요 4 이웃을 섬겨요




6 MT, 나를 드려요
3단계([말씀학교], 국제제자훈련원) 4단계([기도학교], 국제제자훈련원)
































<표 9> 소년부 제자훈련 커리큘럼
셋째, 과제가 중요하다. 제자훈련에서는 제자훈련 시간에 배우는 내용도 중요하
지만 주중 과제를 통해 평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
자훈련과제로는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기, 주일 예배에 일찍 오기, 예배 시간에 앞자
리에 앉기, 주일 설교 요약하기, 독서 감상문 제출하기 등이다.
넷째, MT이다. 드림교회 어린이부의 제자훈련은 “훈련은 열심히! 놀 때는 확실
히!”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 6주간의 훈련을 성실하게 받은 아이들에게 칭찬하고 보
상하는 의미로 유년부는 당일로, 초등부와 소년부는 1박 2일의 MT를 다녀온다. MT
1단계([십대를 위한 소요리 성경공부
1권], 1-5과, 생명의 말씀사)
2단계([십대를 위한 소요리 성경공부],
2권 6-10과, 생명의 말씀사)
주차 내용 주차 내용
1 인간의 목적 1 은혜의 언약
2 성경, 하나님의 말씀 2 예수님의 삼중 직분
3 삼위일체 하나님 3 하나님의 선물, 구원
4 창조주 하나님 4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5 행위언약 5 죽음과 부활
6 1박 2일 MT 6 1박 2일 MT
3단계([십대를 위한 소요리 성경공부
2권, 1-5과, 생명의 말씀사)
4단계([십대를 위한 소요리 성경공부
2권], 6-10과, 생명의 말씀사)
주차 내용 주차 내용
1 십계명- 1,2계명 1 회계와 믿음
2 십계명- 3,4계명 2 말씀과 성례
3 십계명, 5-6계명 3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4 십계명, 7-8계명 4 주기도문 1
5 십계명, 9-10계명 5 주기도문 2
6 1박 2일 MT 6 1박 2일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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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주간의 힘든 훈련을 참아내는 원동력이 된다.
다섯째, 인원이다. 한반에 열 명 이상이라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 반
대로 너무 인원이 적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적은 인원으로 훈련시켰을 때 보다 효과
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었다.
(4) 부모와의 소통
드림교회 어린이부는 부모와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다. 첫째,
부모와 함께 하는 SNS를 운영한다. SNS를 통해 매주 아이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공유하고 각종 공지사항을 전달한다. 둘째, 부모와 함께하는 집회를 매년 두 차례연
다. 상반기에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반기에는 부흥회를 진행한다. 셋째 가정예배를 
드린다. 드림교회 어린이부는 한 달에 한번 가정 예배드리기 운동을 하고 있다. 아이
들에게 맞추어서 예배 중에 여러 활동과 게임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이다.
이 밖에도 사역설명회, 제자훈련 부모교육 등을 통해 부모와 교역자가 만나는 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한다.
(5) 스쿨처치
스쿨처치는 학교 기도모임이다. 아이들이 교회에서만 신앙인으로 머물지 않도록 
아이들의 삶의 현장인 학교에서도 믿음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스쿨처치 운동이다. 또
래 문화에 민감한 아이들이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하고, 자신의 신앙을 밝힐 
수 있는 수준에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다. 청소년부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이정현목사는 청소년부의 성장원동력을 ‘소통’으로 꼽았다.
소통이 잘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사역자를 좋아하고, 교사를 좋아해서 자주 
교회에 나오기 때문이다.
(1) SSS원리를 추구하는 소통이 있는 예배
드림교회 청소년부 예배는 교역자나 교사들이 주관하는 어른중심의 예배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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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생들이 주도해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배를 기획해서 드린다. SSS는 
‘Something Special every Sunday’의 약자이다. 매주 특별함을 보여주라는 의미이다.
한번이라도 대충 준비하는 예배가 없도록, 절대 같은 패턴으로 준비하지 않는 것, 학
생들이 시시하거나 진부한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가) 일사각오의 기도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에 팀별로 기도하며, 주일 아침 9시 30분에 준비
팀이 모여 기도하며, 주일 10시가 되면 전체 사역팀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예배 후에는 임원을 중심으로 기도한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 네 번의 기도
회를 갖는다.
(나) 한 가지 테마
찬양, 드라마, 설교, 분반공부 전체가 다 한 가지 주제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기
억속에 각인되도록 한다.
(다) 커리큘럼 있는 설교
매년 초 1년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각 주차별 계획에 맞추어 설교가 진행된다.
교역자의 기호가 배제되며 신구약 성경의 균형, 조직신학적인 균형, 목회적인 균형을 
맞추어 설교가 진행된다.
(라) 살아 움직이는 찬양
드림교회 청소년부 찬양팀은 토요일마다 4시간씩 연습하고 양육을 받는다.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은 일반적으로 기능적이 연습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팀만을 위
한 양육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찬양팀에는 다섯 명의 교사가 배치되는데, 학생들을 다
섯 개의 소그룹으로 묶어서 양육한다. 그 이유는 찬양팀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만 참
된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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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역동성
청소년부 예배는 막힘없이 깔끔하게 진행된다. 그 이유는 예배 전 각 팀별 연습,
순서자들의 사전 준비로 인해서 1시간의 예배시간이 정확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청
소년부 예배의 역동성은 준비에서 나온다.
(바) 재미
드림교회 청소년부 예배의 특징은 재미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이들이 가장 
지루해 하는 설교의 경우 담당교역자인 이정현목사는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서, 닭이나 강아지 같은 소품을 준비하기도 하고, 달걀이나 야구공 같은 물건을 사용
하기도 한다. 설교하면서 피자, 햄버거, 음료수와 같은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며, 영상
과 사진을 활용한다. 개그, 유머에 대한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그프로그램을 꼭 챙
겨보기도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뻔한 설교, 뻔한 교회라는 이미지를 개선시켰다.
(사) 한 번 이상의 예배
드림교회 청소년부는 주일예배 이외에 한 달에 한번 금요일 ‘Ask 10 파워 기도
회’를 갖는다. 이 시간만큼은 자율학습과 학원 강의를 마친 아이들이 모여 밤 늦은 시
간에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학생들 자발적으로 주일 오후예배, 수요예배등에 참석한다. 제자훈련을 받는 학생들에
게는 새벽기도회, 저녁기도회에 몇 회 이상 참석하도록 권면한다.
(2) 소통이 있는 제자훈련
청소년부 담당 이정현목사는 청소년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자훈련
을 꼽는다. 그는 ‘제자훈련은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최고의 무기’로 이야기한다.
(가) 삶을 터치
제자훈련 프로그램 안에는 생활계획표 작성이 들어가 있어서, 매일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계획을 세우게 한다. 그리고 제자훈련 도중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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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일 영성에 중심
제자훈련 기간 동안 학생들은 반드시 매일 개인 영성을 체크한다. 성경읽기, 큐
티, 기도, 성경암송을 해야 하고, 새벽 예배 등에 참석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결국 매
일 영성생활에 집중하게 된다.
(다) 나눔을 강조
제자훈련 시간 동안 일방적인 교육만을 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신
의 생각과 삶을 나누도록 한다.
(라) 자발적인 참여
제자훈련은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자훈련의 교재 등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5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90퍼센트 
이상이 수료한다.
(마) 사역과 연관
봉사하는 학생들이 제자훈련에서 탈락하면 즉시 사역도 그만두게 한다. 훈련받
지 않는 봉사자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드림교회 청소년부는 찬양인도를 
잘해도, 반주를 아무리 잘해도 양육에서 탈락하면 사역을 그만두게 한다.
(바) 제자훈련의 결과
제자훈련의 기간은 6주이며 1년에 4회 진행된다. 이 제자훈련의 결과로는 첫째,
토요일이면 교회에 아이들이 넘친다. 둘째, 기도와 말씀이 생활 속으로 들어온다. 셋
째, 많은 학생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넷째 청소년부의 체질이 개선되었다. 다섯째,
청소년부가 전반적으로 영적으로 뜨거워졌다. 제자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이 청소년부




*성경암송 점검(10분: 2분 연습, 8분 점검)
*일주일간 영성표 작성 및 제출(5분)
*아이스브레이크(10분)




- 1단계 : 오전 10시, 오후 2시
- 2-8단계: 오후 2시
- 드림하이(1개반)
- 9단계 이상 통합: 오후 2시
주일반(3개 반) : 2단계 이상으로 고등학생만 지원 가능
- 고1반: 오전 7:40
- 고2반: 오후 2:30
- 고3반: 오후 3시
- 코어반(특별 지명된 학생 12명만 13주간 수강)
제자반 가능 대상자 
-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 예배 정기 출석자
- 성경공부 참석자, 성경암송 경험자, 큐티 경험자
- 훈련 기간 내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사역팀 봉사를 위한 필수 코스
커리큘럼 소개
- 1년에 4회에 걸쳐 진행(학기 중 2회, 방학 중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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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계를 이수해야 상위 단계로 진급 가능
- 1단계에서 17단계 까지 있음.
제자훈련 교재
- 제자훈련 시리즈 1, 2, 3(고신대출판부)
- KWY 청소년 성경공부 시리즈(좋은씨앗)
(3)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소통이 있는 전도
소통이 있는 전도는 아이들이 알아서 전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도의 중요성
학생들의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전도라는 열매로 이어지게 된다.
(나) 반드시 학교에서 전도한다.
청소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한다. 드림교회 청
소년부는 매일 학교를 향해서 간다. 교역자와 교사가 팀을 이루어 지정해 놓은 학교
로 매일 달려간다. 특히 점심시간과 하교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만난다.
(다) 관계 전도 중심
청소년부에는 ‘배라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학생들 가운데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친구를 모집한다. 자격은 누구나 상관없으며, 인원수에도 제
한이 없다. 단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가 1명은 끼어 있어야 한다. 이 때 교회이야기
는 절대 하지 않고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아준다. 그런 이후에 한 두 주가 지나면 그 
때 만난 친구들이 교회로 나온다.
(4) 학교 전도
(가) 행정팀에서 학교를 분류
미션스쿨은 교제 전도가 가능하지만, 전도를 싫어하는 학교는 보이지 않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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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생들과 만나고 전도한다. 대개 학교 인근 카페나 핫도그 집에서 모임을 갖는다.
(나) 학교 대표를 세운다
학교마다 성격 좋고 리더십 있는 학생을 대표로 세운다. 그래서 해당학교에 갈 
때마다 친구들을 모으는 역할을 맡긴다. 학교 대표를 통해서 모임 장소, 날짜, 시간을 
정한다. 그래서 학교 모임이 진행되도록 한다.
(다) 교회전도팀에서 간식 준비
청소년부 안에 학교 전도팀이 필요하다. 인원이 많지 않아도 되는데, 대신 매일 
헌신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줄 간식을 준비하고 일정에 
맞춰 학생들을 만나러 간다.
(라) 교역자의 역할
교역자는 오는 아이들을 잘 챙겨준다. 간식도 2-3개씩 넉넉하게 준다. 모임은 절
대 길게 하지 않는다.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학생들을 위해 짧게 기도하고 보낸다.
학교방문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째, 교회학생들이 믿음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
주고 격려해 준다. 둘째 학교에 가면 반드시 교회 다녔던 학생들을 만난다. 그 학생들
과 다시 접촉점을 갖게 되고, 교회로 인도하기 쉽다.
(마) 소통이 있는 전도 프로그램
드림교회 청소년부는 1년에 2회 전도집회를 갖는다. 봄에는 학교 앞 전도를 충
분히 끝낸 시점인 5월 마지막 주에 진행하고, 가을에도 역시 학교 앞 전도를 충분히 
끝낸 10월 마지막 주에 진행한다. 청소년부에서는 아이들에게 “축제에 놀러가자”고 전
도하도록 시킨다. 이는 종교에 대한 이질감과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한다.
첫째, 전도축제 운영은 다음과 같다. 반드시 주일 예배 시간에 진행한다. 그 이
유는 학생들을 재차 교회로 인도하기 쉽기 때문이고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둘째, 새신자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형식과 방법 추구한다. 드림교회 청소년부
64
는 구태의연한 프로그램을 배제한다. 기존 예배와 완전히 다른 형식을 추구하기 때문
이다.
셋째, 청소년들의 문화 코드를 읽는다. 교회는 최소한 현대의 문화코드를 읽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그 가운데 복음을 넣어야 한다. 드림교
회 청소년부에서 인기 TV프로그램인 ‘위대한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을 카피하였다. 전
도 행사 당일에 새로 온 학생만 350명이 참석하는 일이 일어났다.
넷째, 새로 온 학생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 처음 온 학생들이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 써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다섯째, 과도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전도 축제는 학생들의 코드를 잘 읽어 
진행해야 한다.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는지 잘 알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준비
가 가능하다. 드림교회는 처음 교회 온 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준다는 등 상품을 
남발하지 않는다. 한 아이가 아무리 많이 전도해도 현찰이나 과도한 상품으로 보상하
지 않는다. 단지 많은 학생이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주려
해야 한다.
여섯째,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드림교회 청소년부 전도축제의 특
징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전도행사를 준비하고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우선 포스터 
콘테스트를 열어 공모한다. 포스터콘테스트는 교회에 자신들이 만든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붙여놓고 투표를 하는 것이다. 또한 전도행사 당일에 ‘위대한 탄생’과 같은 프
로그램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이 때 우승한 팀으로 뽑히면 간단한 
회식비 정도의 상금을 준다.
그리고, 드림교회 해피데이(전도집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학교 방문 때 충분한 홍보의 시간을 갖는다.
- 해피데이는 드림교회 청소년부 축제의 장이다
- 예능보다 재미있고, 콘서트보다 더 큰 감동을 준다.
- 연예인을 특별 강사로 절대 초청하지 않는다.
-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의 주체가 되고, 친구들을 초청한다.
- 상품이나 선물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는다.
- 해피데이 당일, 출석 학생의 2배는 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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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일 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스쿨 처치
드림교회 청소년부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학교 사역이다. 특히 학교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로 첫째, 믿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에 답이 없기 때문이었다. 셋째, 학교가 너무
나도 죄로 물들어 있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가) 학교 기도모임에 대한 원칙
첫째, 학생들 스스로 진행한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만들고 직접 
인도한다. 교역자가 교사가 관여하지 않는다. 학생들끼리 자발적으로 기도모임을 세워
가도록 독려만 할 뿐 관여하지 않는다.
둘째, 학교마다 인도자를 세운다. 믿음이 좋고, 학교에서 덕이 될 만한 리더십 
있는 학생으로 기도인도자를 세운다.
셋째, 학교 기도회는 매일 한다. 주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한다. 매일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날마다 영적인 삶을 점검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다.
넷째, 학교 기도회 장소는 어디서나 가능하다. 학교 기도회 장소는 학교에서 협
조해 줄 경우, 음악실이나 교실을 이용하고, 학교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빈 공간이
나 운동장에서 한다. 옥상에서 기도회를 하면 ‘헤븐터치 기도회’, 운동장에서 하면 ‘랜
드마크 기도회’가 된다.
다섯째, 학년 기도모임의 대표는 학년마다 한명씩 정한다. 학교 기도모임의 대표
는 학년마다 한명씩 정해서, 선배로부터 후배들에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게 한다.
여섯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한다. 학교 기도회는 드림교회 학생뿐 아니라 누
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지만 학교에서는 모두가 한 교회가 된다.
(나) 학교 기도회의 열매
학교 기도회는 학생들의 영적인 성숙으로 이어졌고, 전도로 열매 맺었다. 청소년
부의 성장의 배경에는 학교 기도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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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군산 드림교회 교회학교의 EPIC적 요소
가. 경험(experience)
드림교회 교회학교는 경험에 기반을 둔다. 일반적으로 교회학교가 담당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찬양, 예배, 공과공부, 2부 순서를 진행하는 반면에서 드림교회 교회학
교는 학생들이 직접 찬양을 인도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대표기도를 하고, 헌금위원등
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부서의 경우에는 2부 순서로 성경골든벨, 레크레이션, 코너학습 등이 매
주 진행되는데, 2부 순서의 경우에는 호떡만들기, 수박화채 만들기, 성경구연, 클레이
아트, 과학실험, 팬시우드, 딱지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직접 경험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과의 내용을 더욱 더 심화시키도록 한다.
보통 교회학교에서는 아이들을 가만히 앉아있도록 하여, 교역자나 교사들의 이
야기를 듣고 있게 만드는데, 아이들은 대부분 졸고 있거나,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고 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다 보니, 아이들의 관심
과 참여가 더욱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로 하여금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더욱 세밀하게 교과과
정을 디자인하고,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활동을 준비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다른 
곳에서보다 더 흥미 있게 교회학교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 참여(participation)
드림교회 교회학교는 기본적으로 참여를 토대로 한다. 교사들을 예로 들면서 교
사들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교사교육에 참여한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사교육을 받
고, 또 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사대학, 교육대회 등에 참여해야 하며,
각 부서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다양한 모임, 기도회, 교육에 
참여한다. 그 가운데 좋은 교사가 될 준비가 되고, 또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으로 바뀌
어져 가게 된다.
학생들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많은 교회들이 학생들의 참여에 
대해 못미더워한다. ‘잘 할 수 있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만두겠
지’ 하는 마음에 교사들끼리 담당을 정해서 하다 보니, 교사들은 교사대로 지치고 아
67
이들은 맡겨주지 않으니 더 재미없어 한다. 그런데, 드림교회 교회학교는 모든 아이들
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특별히 각 부서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찬양, 영상, 챈트, 드라마 등 예배의 모든 
순서에 참여한다. 아이들에게 그 주의 설교주제를 미리 전달해 주어서, 주제에 맞는 
영상과 드라마를 사전에 제작하고 예배시에 공연하도록 하고, 제작된 영상을 녹화하
여 홈페이지나 유투브에 게시한다. 아이들은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
여자가 되는데, ‘내가 참여했다’, ‘우리가 만들었다’는 점이 아이들을 더 역동적으로 만
들고 다른 모든 활동에도 더 열심히 참여하도록 이끈다.
또한 각 부서마다 전도행사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장년들에게나 교회학
교에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도’이다. 아이들 자신도 부모 등쌀에 겨
우 예배에 나오는데 친구를 데리고 나오라고 하면 아이들이 코웃음을 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각종 시상의 명목으로 문상(문화상품권)을 주며 전도를 유도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드림교회에서는 등굣길에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또 전도하기로 
작정한 아이들에게 집중하여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며, 아이들이 전도하는 일에 앞장
서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드림교회 교회학교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제자훈
련’이다. 어리다고 예외가 아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상/하반기로 나뉘어서 제자훈련에 
참여하도록 한다. 아이들은 연령에 맞는 수료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아이들은 그 
보상(MT, 제주도여행)을 기대하며,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참여한다.
다. 이미지추구(image-driven)/ 상호작용(interactive)
드림교회 교회학교 각 부서의 활동에서 이미지와 영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주일예배 영상과 아이들이 부서에서 활동하는 사진, 공과공부를 진행하는 사진과 
영상, 월 별 챈트 영상자료 등을 한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SNS 등에 올려서 아
이들은 아이들대로 자신들의 활동을 보며 그 주의 말씀과 활동을 복습하게 되며, 부
모들은 평소에 잘 보지 못하던 자녀들이 은혜 속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들여다보며,
아이들과 신앙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특히 믿지 않는 부모들이 영상
을 통해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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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결(connected/community)
드림교회 교회학교는 학생들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자녀와 부모를 연결시키는
데 힘쓴다. 가장 먼저 부모와 소통할 수 있게 한다. 각 부서는 SNS 계정을 운영하여 
매주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공유하고, 부서의 공지사항을 부모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운동을 하고 또 각 부서의 사역을 
설명하고, 제자훈련을 돕는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여 부모들이 각 부서와 연결되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공과의 내용을 부모에게 보여주도록 
하며 부모가 매일 자녀들에게 성경을 한 장씩 읽어주게 하여 아이와 더불어 신앙이 
자라도록 유도한다. 또한 전도축제에 ‘부모미션’을 주어서 자녀가 전도하려는 대상들
을 위해서 집에서 파티를 열어주도록 한다. 아이들의 전도에 부모가 지원자, 협력자가 
되도록 만든다.
8. 결론
드림교회 교회학교의 부흥은 한마디로 담임목사의 확고한 목회철학을 통한 일관
성 있는 관심에서 비롯된 부흥이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이정현목사는 드림교
회의 비결을 묻는 본 연구자의 질문에 "담임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였다. 일회용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철학’이 교인들을 움직였
고, 교회를 움직였고,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지속적인 교
회학교 성장이 가능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살펴본 EPIC적인 교회학교 운영이 교회학교 부흥의 실제
적인 비결이었다. 담임목사가 아무리 좋은 교육철학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각 부서
에서 그 철학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경험, 참여, 이
미지, 관계중심적인 교회학교로 전환되었을 때, 드림교회 교회학교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현재 드림교회는 교회와 교회학교의 부흥을 담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본당과 새
로운 교육관(연건평 3000평, 예산 170억)을 신축하여 완공하였다. 금액, 규모면에서 뿐 
아니라 다음세대를 위한 끊임없는 관심의 차원에서도 참 놀랍다고 할 수 있다. 자녀
들의 신앙적인 눈높이에 맞추어진 사역이기 때문에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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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회들도 교회학교가 어렵다. 우리 교회는 다음세대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보다 다음세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드림교회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제 2 절 새들백교회
1. 교회소개
새들백교회는 주일 평균 3만 명에 달하는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교회(주일출
석성도 기준)109)이며, 미국 내 13개의 캠퍼스교회.(San Clemente, Irvine South, Irvine
North, Corona, Huntington Beach, San Juan Capistrano, Anaheim(그루브), Laguna
Woods, Los Angeles, San Diego, Aliso 등)가 있으며 해외에는 필리핀 마닐라, 홍콩,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독일 베를린110) 등 4개의 국제 캠퍼스가 있다.
2. 목회철학




Love the Lord your God –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Serve Ministry Love your Neighbor - 네 이웃을 사랑하라.
Share Mission Go and make Followers - 가서 제자 삼으라
Belong Membership Baptize Them - 그들에게 세례(침례)를 주라.
Grow Maturity Teach them to obey -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라.
<표 10> 새들백교회 다섯 가지 목회 핵심




있다고 보았고, 그것을 선교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워렌은 많은 목회자들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실제로는 한 부류의 사람도 제대
로 전도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한다.
전도에 릭 워렌은 ‘최상의 전략은 전도자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
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목회자와 교회는 자신의 특성과 삶의 스타일
을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
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먼저라는 말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서, 전도의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자신이 속한 지역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교회가 속한 지역의 
지리, 인구, 문화, 영적상태 등에 대해서 소상히 알면 알수록 선교의 대상과 전략이 
명확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워렌은 선교 대상의 특성을 보다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의 대상을 개
념적으로 정리한 후에 그들을 개인화(personalize) 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새들백교회
가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새들백 샘(Saddleback Sam)이다. 새들백 샘
(Saddleback Sam)은 교육수준이 높고, 자신의 직업과 살고 있는 곳을 사랑하며, 가족
과 자신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작은 모임보다는 큰 모임을 선호하는 등의 특성을 
지닌 사람이다. 이 샘(Sam)이 곧 새들백 교회의 문화선교의 대상이 된다. 대상이 분
명하니 접근하기도 대응하기도 쉽다.
새들백교회는 수평이동이나 다음세대를 통한 생물학적 성장을 거부해왔다. 새들
백교회는 처음부터 구도자들(seekers,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다.
릭 워렌은 구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구조를 과감하
게 변화시켰다. 목회자들에게 민감한 설교의 영역에서도 자신의 취향이나, 장기가 아
니라 ‘이 내용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일반적으
로 설교자들이 ‘내가 무엇에 대해 설교할까?’라는 데서 설교를 준비한다. 설교의 중심
에 내가 있다. 그러나 릭 워렌은 철저하게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집중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설교의 주제도 설교를 듣는 이들의 관심사에서 찾았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도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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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맞추었다. 그는 한 가지 주제의 설교를 시리즈로 묶어서 진행하곤 하는데, 이번 
주일에 관심 있게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다음 주에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 이웃을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실용적이고(practical), 긍정적이며(positive), 용기
를 줄 수 있고(encouraging), 가장 간단하면서도(simplest), 인간의 심성에 관계하는
(personal), 흥미 있는(interesting) 전달 방법을 추구한다. 그리고 새신자가 쉽게 어색
함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본 연구자가 본 교회 당회
원들과 새들백교회를 탐장할 때 교회전체를 소개해주었던 크리스 목사(사역전담)에게 
“주일에 릭 워렌 목사님과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까?”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물론
이죠. 릭은 항상 Look(바라보고), Smile(웃고), Touch(부딪히고), Encouraging(격려하
고), Picture(사진 찍기)를 좋아합니다. 주일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셔서 우리가 피곤할 
정도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예배를 드릴 때의 음악은 아주 시끄러운 락앤롤(Rock and Roll) 스타일이다. 새
들백 교회가 교회음악에 대해서 고민하며 주변 지역 사람들이 즐겨 듣는 음악을 조사
해본 결과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즐겨듣는 시끄러운 락앤롤 음악을 즐겨듣는다는 것을 
되었고 예배음악의 스타일을 바꾸었다. 주일에 탐방팀을 안내해 주었던 한국인 구가
로 목사는 이와 같은 “예배음악의 변화로 인해서 삼천 명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
나갔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새신자들이 교회를 찾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들백교회는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는 사수하면서,
그들이 선교와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할 새신자, 구도자들에게 집중하였다. 이와 같
은 목회적인 집중이 개척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놀랍다.
3. 개척당시 상황
담임목사인 릭 워렌(Rick Waren)은 1980년 1월 그의 아내 케이, 4개월 된 딸 에
이미, 그리고 이사짐 트럭과 함께 남부캘리포니아 도착하였다. 그는 부동산을 찾아가
서 부동산 소개업자인 돈 데일을 만나 “나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나는 거주할 집이 필요하지만 돈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돈 데일은 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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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첫 달은 무료로 살 수 있는 집을 찾아주었고, 다음 주 금요일에 데일가족과 워
렌 가족으로 이루어진 새들백 벨리 커뮤니티 교회가 탄생하였다.111)
단지 두 가정으로 시작한 그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성장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
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그것은 놀랍게도 새들백교회 가까이에 당대 최고의 설
교가들인 수정교회의 로버트 슐러, 갈보리채플의 척 스미스, 무료복음주의교회의 찰스 
스윈돌 목사의 교회와 가까이 있었다는 점이다.
쟁쟁한 교회들의 가까이에서 릭 워렌은 끊임없이 새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서기 꺼
리는 이유들에 대해서 질문했다. 그래서 그는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기를 꺼리는 네 
가지 이유를 첫째, 지루하고 그들의 삶과 동떨어진 설교, 둘째, 방문자들에게 친절하
기 않은 교회, 셋째, 성도보다 헌금에 관심 있는 태도, 마지막으로 질 낮은 주일학교 
교육을 들었다. 릭 워렌은 이 네 가지 대답을 사용하여, 자신의 교회를 ‘구도자에게 
민감한 교회’로 발전시키려고 하였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는 그 지역 거주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4중의 전략으로 
다가갔다. 첫째, 젊은 부모들의 마음을 끄는 훌륭한 교회학교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
째, 성도들의 삶과 문제에 대한 실제적이고 유머러스한 설교(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한다. 셋째, 성도들 서로가 친밀하고 친근한 교회를 만든다.(예: 매 주일 예배시 75명
의 사람들과 악수하기) 넷째, 방문자들에게 반드시 새가족카드를 작성하거나, 꼭 헌금
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전달하려고 애썼다.
워렌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선교사의 열정과 사람들의 내면의 욕구를 알아채
려는 마케팅 전문가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목표로 삼는 성도들을 위
한 잘 다듬어진 표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목표로 삼
고 있는 그 지역 거주자들을 연구하여 ‘새들백 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냈다.
새들백 샘(Saddleback Sam)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
를 믿었지만 반드시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는다. 그는 수입이 많은 편이지만 항상 자
111) Elmor L.Towns, 10 Sunday Schools That Dared to Change, Liberty University, 1993의
내용을 번역하였다. 릭 워렌의 목회철학 등에 대해서는 목적이 이끄는 삶(Purpose Driven
Life)과 같은 그의 저서에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만, 교회학교에 대한 릭 워렌의 철학이
잘 드러난 문헌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본 자료를 통해서 릭 워렌이 어떻게 교회학교
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학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는지 발견할 수 있었다. 74-78 페이
지까지가 번역 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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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할 수 없었다. 새들백 샘은 겉으로 보기에 참 좋은 사람이지
만, 자기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찾는 것을 힘들어 한다. 이와 같이 대상에 대
해 명료하게 분석한 워렌은 교회가 목적으로 삼은 대상을 인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
을 다하였다.
한 예로 새들백교회는 남침례교회 교단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교회 명칭이나 로
고 어디에도 침례교단 소속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침례교라는 이름에
서 ‘남부의 문화에 맞는 교회’라는 편견이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새
들백교회는 교단적인 성격이나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많은 성도들을 모을 
수가 있었다.
새들백교회의 예배는 현대적인 느낌의 락음악과 같은 분위기이지만 가사와 내용
은 분명 복음성가이다. 성도들은 예배음악에 맞춰 노래하고 몸을 흔들고 박수를 치고 
환호한다.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껏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표현하며 예배에 
빠져든다. 새들백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장년 성도 500명이 될 때까지는 주일학
교가 없었지만, 현재는 매우 충실한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있다. 심지어 토요일 밤 예
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주일학교를 개설하였다.
4. 교회학교의 중요성 발견 
릭 워렌이 교회를 개척한 1980년 말 예배출석인원이 200명이 되었다. 그 때 릭 
워렌 목사는 그의 교회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 교회에 다니게 된 새로운 신자
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
였다. 당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은 성도에가 강한 리더십이 없었다.
그러던 중 워렌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의욕적으로 구역모임, 네비게이토 성
경공부, 랄프 네이버(Ralph W. Neighbour)의 셀교회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이 같은  소그룹의 형태의 시도는 정착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1983년 워렌은 ‘왜 우리는 주일학교에 최선의 노력을 기
울이지 않았을까?’ 스스로에게 자문하였다. 그 이후 워렌은 주일학교에 자신이 가진 
최고의 에너지를 쏟았다. 그는 남침례교회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앤디 앤더슨이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학교 성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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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워렌은 매주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직접 주일 학교 공과를 가르쳤다. 처음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교사들이 공과의 내용을 배우고 준비하는데 절대적으로 목회자
의 도움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주일 학교를 위한 수련회를 열었고, 주
일학교 컨퍼런스를 열었으며, 주일학교 교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회교육 전문가
들을 강사로 모셔서 가르치게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일학교예배는 주일예배 
참석자의 30퍼센트를 넘지 않았다. 장년 예배는 갈수록 성장했지만 주일 학교는 주일
예배 출석률에 미치지 못했다.
워렌은 주일예배 출석이 500명에서 2000명이 될 때까지 주일학교 예배는 여전히 
300명 선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워렌은 이것이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신학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학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워렌은 자신의 지역의 사람들이 돈이 많다는 것과 그들이 가진 돈을 통해서 언제나 
다양한 선택하기 원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워렌은 남부캘리포니아 사람들이 같은 시
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먼저 시간을 선택하게 하였고, 둘
째, 어떤 방식의 섬김과 돌봄을 받을지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였고, 마지막으로 자신
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릭 워렌은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고정된 프로그램에서 선택강좌 형태
의 프로그램으로 바꾸었다. 매 주일 주일학교 반에서는 자신들의 주제를 선택하였다.
그는 각 반 선생님들이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교사들에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리겠습니다”고 이야기하였다. 워렌은 각 반이 매 주 어느 정도 
공과공부를 진행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렇게 4대째 남부 침례교 목사였던 릭 워렌은 주일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남부 
침례교 주일학교 교육과정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교과과
정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리스트를 받았다. 결국 그들은 친밀감 그룹, 인생의 여
러 국면, 자신의 관심사를 반영한 커리큘럼을 만들 수가 있었다. 그 리스트에는 선생
님들이 어떤 강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교회학교 커리큘럼이 획기적으로 바뀌자 교회학교가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참가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잠깐의 확장기를 지나서 예전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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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태로 돌아갔다. 워렌은 학생들 자신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교사들 자신에게 맡기는 시스템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
이 어렵다는 사실만 확인하였다.
워렌은 오리건 주에 있는 포틀랜드시의 새생명연합교회를 방문하여 데일 갈로웨
이 소그룹성경공부를 연구하였다. 그러고 나서 미국 남부의 대형 침례교회들 가운데 
훌륭한 교회학교 시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그리고는 크게 실
망한 채 교회로 돌아왔다. 이후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자신만의 교회학교를 갖
추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새들백교회만의 교회학교가 갖추어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들백교회는 교회를 창립한 1980년부터 80년대 후
반, 장년 성도수가 500명이 될 때까지 교회학교 사역을 전혀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다
가 1988년 크레이그 주틸라(Craig Jutila) 목사가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하였고 1992년
에는 덕 필즈(Doug Fields: 새들백교회 청소년사역이야기 저자) 목사가 부임하여 본
격적인 청소년사역이 시작되었다. 이후 중등부는 1990년 학생 수 50명에서 2000년 
400명으로, 2004년에는 600명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이 시기부터 교회학
교의 소그룹사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5. 교회 건축
새들백교회의 레이크포레스트 캠퍼스에는 다양한 건물이 있다. 당회원 탐방단을 
안내하던 마크 장로는 새들백교회가 개척초기부터 ‘단독 건물을 갖지 않겠다’는 원칙
을 세운 후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예배를 드리다가, 현재의 캠퍼스 부지를 발견하고 
그곳에 건물을 하나씩 세워가면서 현재의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가. 본당
예배당 뒤편은 경기장 스탠드와 같이 고정의자인 반면, 예배당 앞쪽은 널찍한 
홀에 이동식 의자를 배치하여 강의, 컨퍼런스, 그 밖의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주일 예배시에 무대 위로 찬양팀이 올라오는데,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들과 마
찬가지로 나이, 인종 등이 다양하다. 본당 왼쪽 편에는 성경 말씀만 비추도록 만든 스
크린이 있어서 그 주일에 반드시 기억해야할 말씀을 멋진 조명으로 비추어서 집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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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예배당 바깥벽에는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려놓는다. 그 주 혹은 그 기간의 
주제와 맞는 작품을 전시하는 경우도 있다.
<사진 1> 예배당 내부 사진
예배당 양쪽 벽면은 유리로 되어 있는데, 예배도중 가려져 있던 블라인드를 올
리면 왼쪽 편에는 새신자들이 세례를 받는 세례반의 모습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수풀
이 우거진 바깥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간혹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세례를 마친 사람
과 온 교우가 반갑게 인사하는 일도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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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세례반  
예배당에는 방송국 수준 이상의 영상, 음향 장미들이 있는데, 이것은 새들백교회
의 예배실황을 인터넷에 생중계 하거나 녹화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서이다.
<사진 3> 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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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efinery 청소년 교육관
<사진 4> Refinery 청소년 교육관 내·외부1
새들백교회는 약 2,00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서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위한 교육
관(Refinery)를 건축하였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멋진 건물을 둘러보며 ‘멋진 
건물입니다’라고 도림교회 장로님들이 이야기 하였을 때, 새들백교회 마크 장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단지 멋진 건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멋진 
건물에 많은 청소년들이 들어오는 것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로 
다른 교회들과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문화와 경쟁하여 청소년들을 얻기 위해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탐방대원들 모두가 큰 감명을 받았다.
청소년 교육관은 건물의 골조가 다 보이는 천장에 모든 공간이 오픈된 채로 1층
과 2층이 멋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건물 내부에는 매점, 농구장, 당구장, 탁구장, 게임
기 등이 구비되어 있어서 청소년들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잘 건축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Refinery에는 중등부(JHM), 고등부(HSM), 대학부(CM) 및 청년부 
(Fuel) 가 예배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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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Refinery 청소년 교육관 내·외부2
다. 어린이 예배 공간(Saddleback 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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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어린이 교육관 내외부  
새들백키즈는 영유아에서 6학년까지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각 예
배실에 의자는 전혀 없다. 이곳에서 토요일에 2번, 주일에 2번 총 네 번의 예배를 드
린다. 마크 장로는 새들백키즈를 건축할 때 단순히 건축학적인 면, 실용적인 면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을 강조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6. 교회학교 운영의 실제
여기서는 본 연구자가 2017년 7월 30일(토)과 31일(주일) 그리고, 2018년 3월 6
일(화)과 3월 11일(주일) 새들백교회를 방문하여 교회학교 담당자인 수잔으로부터 들
은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새들백교회의 교회학교는 현재 연령에 따라 Kids(영
유아부터 초등학생), JHM (중등부), HSM(고등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서별로 
토요일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지역소그룹 성경공부 모임을 갖도록 되어 
있다.112)
교회학교의 교육주제는 보통 6주 정도 같은 주제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정해진 
주제들이 2-3년 정도 후에 바뀐다. 교육주제는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가 작성하여 진
행하는데, 비디오를 통해서 모든 단계들이 다 제작되어 있다.
112) http://saddleback.com/connect/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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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회학교가 같은 주제로 진행되는데, 예를 들면 ‘믿음’이라는 주제를 연령
에 맞추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전체 교회학교가 같은 주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가서 교회학교에서 배운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다. 릭 워렌 목사의 설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런 사고(911사태, 총기테
러)를 주제로 설교 주제를 변경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미리 작성된 커리큘럼에 맞
추어 진행한다.
교회학교 교사(자원봉사자)는 매년 초 5시간의 소그룹 리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정기교육을 받고 더불어 매 주 진행할 내용을 이메일 등
으로 전달받아서 교회학교 교사(자원봉사자)로서 필요한 내용들을 충분히 교육받고 
있다.
가. Kids
새들백교회의 Kids(한국의 영아부 부터 소년부(12세)) 사역은 연령에 따라 구분
이 되어 있다. ‘Birth-age 2’는 신생아에서부터 2세까지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다. 여
기는 5가지 발달 단계 범주로 나눠지는데, 영아(출생부터 기어가기 전까지), 기어 다
니는 아기(걷기 전까지), 걷는 아기(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기), 유아(안정적으로 걷는 
23개월까지의 아기), 그리고 만 2세까지의 아이들로 구성된다. 이 연령대는 아직 어리
고 약한 아기들에게 안전하고 재미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아기들의 정신적, 발달적 필
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113)
주일에 탐방단에게 교회학교에 대해서 설명해주었던 구가로 목사는 ‘교회학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는 못해도 새들백교회 교회학교는 믿는다’는 이
야기를 듣도록 신뢰를 우선으로 생각하여 운영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부서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교사)은 해당 연령 수준의 아기들에 대하여 잘 교
육받았고, 안전 및 보안 정책에 대해서도 숙지한 후 지문 채취를 포함한 적절한 조사
를 거쳐 새들백 어린이 리더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봉사자들로 구성된다. 이 절차를 
통해 유아들의 안전과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부모가 아기들을 데리고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하면 아기들을 사랑스런 표
113) http://saddleback.com/connect/ministry/saddleback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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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맞이하는 자원봉사자가 반갑게 맞이한다. 부모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신의 이름
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서, 총 세장의 명찰을 만들게 되는데, 부모의 가슴에 한 장,
아기의 가슴에 한 장, 그리고 등록한 아기들을 표시하는 장부에 한 장을 붙인다. 그래
서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때 또는 도중에 아기를 데려가야 하는 경우 부모와 
아기 그리고 장부의 명찰을 확인하여 아기를 데려가도록 한다. 이것은 철저하게 안전
을 위한 절차라는 것이 수잔의 설명이다.
또한 부모들이 아기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칸막이를 통해서 
부모 혹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일체 차단한다. 그 이유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활동
하게 하였을 때 여러 가지 문제(유괴, 감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
들의 활동하는 공간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리로 들여다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아이 한 명과 스태프 한 명을 밀폐된 공간에 두지 않고 두 명 이상의 자원
봉사자가 함께 아기를 대하도록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화장
실에 데려가는 역할도 반드시 여성 자원봉사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들백교회 교회학교 전반에서는 무엇보다 위생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모
든 교회학교 예배(토요일 2회, 주일 2회)시간 이전에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이 사용할 
담요, 장난감, 학습도구 등을 반드시 소독약(클로락스)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소독한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세균감염을 막기 위해서이다.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을 때 아기가 울기시작하면 즉시 예배를 드리
고 있는 부모에게 아기의 상태를 문자로 보내도록 한다. 아기가 계속 심하게 우는 경
우는 아기를 데려가도록 한 번 더 문자를 보내도록 한다. 아이들이 활동하는 방에는 
열 다섯 명 정도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가 있고, 두 명의 아이 당 한 명의 자원봉사자
가 돌보게끔 하고 있다.
활동으로는 놀이 / 학습센터, 성경 이야기 및 성경요절, 노래와 만들기 / 간식먹
는 순서이며,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실내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탈 수도 있다. 아이들
에게 제공되는 간식도 미리 공지가 되는데, 땅콩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땅콩
이 없는 간식을 제공하고, 기어 다니는 아기들은 "Trader Joes O's"를 그 이상이 아
기들은 "Nilla Wafers"를 제공한다. 미리 부모가 아이의 알러지 상황을 전달하면 또 
다른 간식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감기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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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 설사 또는 기타 질병의 증상을 가진 아이들은 절대 받지 않는다.
새들백키즈(교육관) 건물 밖에는 유아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는데, 유아 놀이터는 
오직 2-3세의 어린이들만 사용할 수 있다.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시간을 관리자가 
재고 있지 않지만, 부모들 스스로 자기 아이들이 노는 시간을 체크하여 다른 아이들
도 놀 수 있게끔 아이들을 순환시킨다. 이 놀이터는 한국의 경우와 같이 개방되어 있
는 것이 아니고, 주일이나 주중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혹
시라도 있을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Ages 3 - 6 그리고, ‘Grade1 and 2’까지는 부서의 운영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대략 비슷하다. 아이들이 각 부서의 등록카운터에 오면 해당연령보다 조금 더(2-3세)
나이가 많은 자원봉사자가 맞이하고 그들이 아이들과 함께 10분에서 15분 정도 함께 
놀아준다. 그렇게 마음이 열려지면 보다 넓은 공간으로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소그룹 활동을 하게 한다.
Grade 3 - 5'(초등학교 3학년-5학년)의 경우는 Extreme에서 실내 암벽을 오르
거나, 친구들과 흥미진진한 푸스볼 게임(긴 막대기에 달린 작은 프라스틱 인형을 사용
해서 축구 등을 하는 테이블게임)에 도전하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Lizard
Lounge"에서 파충류를 관찰할 수도 있다. 그런 활동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자연스
럽게 배우게 된다.
새들백교회의 마크 장로는 새들백교회가 가장 잘 내려다보이는 레스토랑에서 
KIDS교육관을 건축할 당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었다. 교육관을 건축하며 단순히 아
름답고 편리한 건물만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곳곳에 성경의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관 앞에 요단강이 흐르게 하였고, 여리고의 성벽을 재현하였고, 골고
다 언덕을 만들어 그곳에 세 개의 십자가를 설치해 두었는데,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
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는 이야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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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새들백키즈 복도 벽에 있는 실제 뱀 사육장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Edge’를 사용한다. 학생들은 거기에서 ‘모두를 위한 E’라
는 비디오 게임을 하고, 에어하키나 농구를 하며 리더에게 도전하고, 예술적 걸작품을 
만들고, Edge LIVE 밴드와 함께 노래하며, 스낵바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자녀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알레르기로부터 안전한 음식을 사먹을 수가 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현대적 방식으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교훈을 배
울 수 있도록 모든 요소를 고려하였다.114)
<사진 8> EDGE의 전경
114) http://saddleback.com/connect/ministry/saddleback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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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JHM(Junior High Ministry)
7학년 8학년들로 구성된 JHM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목적에 대해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도록 돕는다. JHM의 사역은 레이크 포레스트 캠퍼
스의 The Refinery Gym에서 토요일 저녁 4시, 6시 그리고 주일 오전 9시와 11시에 
진행된다. Refinerys는 정제소라는 이름인데 2,000만 달러를 들여 지은 시설로 골조
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구조이다.
<사진 9> Refinery 건물의 내외부
특별히 ​​JHM Life Groups이라고 불리는 소그룹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약 
10-12명의 학생들과(동일 학년 및 동일성별)과 그들을 돌보는 성인 리더로 구성된다.
라이프 그룹은 일반적으로 화요일 또는 수요일 밤, 오후 7시-오후 8시 30 분에 호스
트 가정에서 학기동안 매주 만나게 된다.
이 라이프 그룹은 같은 또래의 다른 중학생들과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
지는데 목적을 둔다. 이 소그룹 활동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
고, 봉사하는데, 한 학기에 40달러의 수강료를 내야하는데, 여기에는 티셔츠, 교재, 성
경 등의 용품이 포함되어 있다.115)
115) http://www.saddlebackjh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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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SM(High School Ministry)
HSM은 십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삶을 변화시키는 관계를 경험하도록 돕는 
다. 교회의 다섯 가지 성경적 목적을 잘 배우고,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
해 존재한다. 이 사역은 재미있는 행사, 봉사 활동, 그리고 학생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화하는 소그룹 활동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사랑받고 있고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다. 그들은 예배, 소그룹(life group)을 인도하고, 1:1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들과 함께 어울린다. 또한 부서의 활동은 학생들이 영상촬영, 이벤트 계획 실행까
지 모든 일들을 진행한다.116)
7. 새들백교회의 EPIC적 요소들
가. 경험(experience)
새들백교회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개척 초기부터 전도대상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보통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우리 교회 스타일에 맞추라’는 식인 
반면, 새들백교회는 목회의 모든 영역에서 새신자중심, 전도대상자 중심으로 운영되었
다.
그래서, 그들이 목표로 삼은 성인 남성을 새들백 샘(Saddleback Sam)이라고 하
고, 성인 여성을 새들백 사만다(Saddleback Samanda)라고 한 것처럼, 교회학교의 전
도대상을 새들백 스티브(Saddleback Steve), 새들백 샐리(Saddleback Sally)라고 하였
다. 새들백 스티브와 새들백 샐리는 학교를 좋아하고, 친구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
하며, 디즈니채널을 즐겨 보며 유명 가수들의 노래를 즐겨듣는다.
교회학교는 이렇게 파악된 학생들의 성향을 예배에 반영하여, 학생들이 보다 교
회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자가 2017년 처음 새들백교회 Saddleback
Kids를 담임목사님과 함께 들어갔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은 각 예배실마다 비치되어 
있는 각종 게임기구들이었다. 한국식 사고로 보면 ‘거룩한 예배당에 게임기가 웬말이
냐?’ 생각할 수 있지만, 마치 그런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모든 예배실에 아이들
이 즐길 수 있는 게임기들이 있었다.
116) http://highschoolminist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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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노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 게임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원론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놀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놀자’라는 학생중심적인 사고가 새들백
교회 교육관 곳곳에 배어 있었다.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수잔은 새들백교회가 교회학교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
서 연구할 때, 아이들 스스로 ‘우리 교회가자’고 하면 “교회는 재미없다. 놀 거리도 없
고” 이야기 하곤 했는데, 막상 교회에 집에 있는 게임기들도 다 있고, 또 더 신기하고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음 주일에도 오게 되더라는 이야기였
다. 결국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는 게임기, 오락기와 같은 흥밋거리가 도화선이 되어서 
찬양, 말씀, 나눔이 자라게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수잔은 아이들이 교회가 문화적으로 이질적이라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다시 말해서 아
이들에게 즐거움과 만족만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게임하는 마음으로 예배
에 임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초창기 키즈사역을 담당하였던 크랙 쥬틸라(Craig Jutila) 목사는 이와 같은 구조
를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라고 정의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education(교육)과 entertainment(재미)의 합성어이다. 쥬틸라 목사는 새들백의 모든 
어린이 사역자들이 팜스프링스에 모여서 매년 교육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더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했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학생들이 재미
없어하는 성경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전달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이야
기이다.
새들백교회 교육관의 예배실은 잘 꾸며진 소극장을 방불케 한다. 훌륭한 음향시
설과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방송, 영상, 음향, 조명을 학생들이 컨트롤 한다.
그와 같은 멀티미디어적인 예배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세대, 자신의 취향에 맞
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드린 예배를 유투브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다시 
보면서 예배의 감격을 되살릴 수 있다.
새들백교회는 교회 시설 곳곳에 성경의 이야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놓았다. 성경 이야기, 성경에 등장하는 소품들을 복도 등에 배치하여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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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는 곳곳에 성경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성경 
한복판에 서 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Saddleback Kids 곳곳에는 아이들이 재
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물놀이 기구, 뱀, 이구아나와 같은 파충류 등이 있어
서, 아이들이 흥미롭게 놀 수 있는 좋은 놀이터와 같다. 이 Saddleback Kids의 설계 
과정에 디즈니사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였다.
나. 참여(participation)
새들백교회의 모든 교회학교에는 학생들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각 부서의 홈페
이지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들에 대한 정보가 있고, 또
한 어느 부서에서나 소그룹(small group)에 참여하여 다른 학생, 교사와 만나서 신앙
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든다.
그리고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가 부서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홈
페이지에는 Facebook, Youtube, Instargram이 연결되어 있다. 거기에서 각 부서의 예
배 혹은 행사가 진행된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시청 후에 자신의 반응 혹은 격려의 
글을 남길 수도 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은 내용을 학생들 자신이 기록하여 
서로가 신앙적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특별히 자원봉사자(교사, 스텝)로 참여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자원봉사
자들은 교회학교 각 부서의 운영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학교 교과과정을 가
르치고, 영상을 제작하고, 어린이 소그룹을 진행하며, 많은 분야에서 참여할 수가 있
다.
새들백교회 교회학교를 탐방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원
봉사를 하도록  훈련시킨다는 사실이었다. 교회학교 담당자인 수잔은 자원봉사에 대
해 설명하면서 “초등학교 1-2학년을 섬기는 자원봉사자들은 4-5학년 정도가 하도록 
합니다. 이 아이들과 놀아주려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른(중년, 노인) 보다는 1-2
학년 보다 약간 나이 많은 연령대에 더 호감을 갖기 때문입니다”고 이야기하였다.
같은 원리로 5-6학년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면 고등학생 정도가 와서 함께 도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와 다른 탐방대원들이 실제로 원활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었을 때, “당연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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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담임목사인 릭 워렌 목사님의 목회철학 자체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배우고 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섬길 것인가?’를 반드시 고민하도록 만들기 때문
에, 어렷을 때부터 소그룹으로 성경공부를 해온 아이들이 자신이 가장 잘하고 또 가
장 원하는 봉사를 찾도록 훈련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이 원한다고 아무나 자원봉사 하도록 허락하지는 않는다. 자원봉사
지원서에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새들백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새들
백교회에는 등록했는지, 어린이 사역에 리더나 자원봉사로 경험이 있는지, 이전에 어
린이 사역을 위한 훈련 및 강의를 받았는지, 현재 새들백교회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
역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단순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만 보는 것이 아
니라, 자원봉사자로서 사역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방법이 많다. 보통은 비디오를 통해서 주중,
주말에 교육을 한다. 주일 사역 전에는 자원봉사자, 목회자가 함께 모여서 디보션 타
임(devotion time)이라고 하는 기도회를 갖는다. 그리고 그 주에 진행할 주제와 말씀
은 미리 이메일로 전송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섬기게 될 연령대의 아이
들에게 필요한 정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새들백교회의 사역에는 뛰어난 사역자들의 탁월함 못지않게 교사, 자원봉사자들
의 헌신이 중요한데, 워낙 총기사고와 같은 위험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원봉사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엄격한 신원조회와 지문등록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봉사 년 
수를 기록한 배지를 착용하여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봉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
릭 워렌은 그의 책 새들백교회 이야기에서 다른 교회에 전수할 수 있는 것과 전
수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 중 전수할 수 없는 것에 사역자팀을 언
급하고 있다. 그는“당신은 우리의 사역자들을 옮겨 놓을 수 없다… 어떤 프로그램이
든지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프로그램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나는 지난 
15년 동안 사역자 팀을 키워왔다… 우리가 함께 일하게 되면… 전문 경영자도 놀랄 
만큼 폭발적인 팀워크를 만들어 내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라
고 말하고 있다.
또한 부모 또한 자녀들의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KIDS에는 자녀를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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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학부모 세미나’를 여는데, 부모로서 자녀교육에 필요한 기술들
을 배우고,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맺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세미나들을 기획한다. 그
리고,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부모의 헌신을 유도한다.
다. 이미지중심(image-driven)
(1) 새들백 KIS
본 연구자가 탐방한 주일에 새들백키즈의 4-6학년 예배실과 복도 벽면에는 다양
한 나라의 국기가 걸려있었다. 아이들이 각각 자기 나라를 지정하고, 그 나라의 국기
를 손수 걸게하고 예배시간, 지나다니면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기를 붙여놓았다고 한다.
새들백교회 KIDS는 ‘키즈 유투브 채널’을 가지고 있다. 유투브 채널에는 말씀
을 가르치는 창의적이고 재미있으며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고, 이 영상들을 통
해 교회학교에 참여하지 못한 자녀들도 자신이 선호하는 내용을 배우며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초청하는 영상인 
“Brave - Saddleback Church Kids - Worship”117)(조회수 120,533회 2018년 2월 12일 
기준)이 올려져있는데, 이것은 어린이들이 예배시간에 부를 찬양을 직접 부서에서 작
곡하고 InResponse Music(음반회사)에서 제작한 CD를 소개하는 영상이다.
또한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찬양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Deep Cries Out -
Bethel Music Kids | Come Alive”(조회수 2,739,507회)가 올라와 있는데, 섬세한 감성
으로 아이들에게 세련된 찬양을 통해 다가갈 수 있게 제작하였다.
유치원까지의 어린이들을 위한 유투브 채널인 “Early Childhood”는 어린이들에
게 예수님의 비유를 가르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아이들은 말씀에 바탕을 둔 가사와 
율동을 배우고,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영상을 통해서 성경말씀을 보다 친숙하게 받
아들이도록 하며, 또한 인형과의 재미있는 대화와 활동(쿠키만들기 등)을 통해서 직접 
만지거나 제작할 수는 없지만, 흥미를 가지고 신앙적인 내용에 대해 배울 수가 있다.
“You Direct”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초등학생들을 위해 고안된 비디오시리
즈다. 이 비디오는 성경말씀을 노래와 율동으로 익히는 Chant와 역시 애니메이션으로 
117) https://www.youtube.com/watch?v=bUD8f2jwZ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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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성경말씀 영상, 그리고 직접 이 비디오 제작에 참여한 아이들을 인터뷰하고 
학생이 만든 영상을 보여주는데 직접 촬영, 더빙(자신의 목소리로 모든 캐릭터의 목소
리를 연기한다)한다. 끝나는 장면의 엔딩 크레디트에 아빠, 엄마가 연기자로 참여하였
음을 밝힌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끝마치면서 기도 하는 과정 등을 담았다.
“Animated Bible Stories”는 모든 연령대의 비디오에서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성경이야기이다. 각각의 영상들은 “The Parable of the Pharisee and Tax Collector”
(바리세인과 세리의 비유) “God Speaks to Samuel”(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
요)와 같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2분 정도의 영상으로 만들어냈다. 아무리 애니메이션이
라고 해도 길면 지루해할 아이들을 위해서 적당한 분량으로 잘 만들어 놓았다.
“Motions”(GENESIS 1:31)은 예배 찬양에 대한 율동을 배우기 위한 비디오이다.
성경말씀으로 구성된 이 노래를 율동과 함께 배우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각 단계에 
맞게 고안된 영상들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2) JHM
중학교 학생들의 연령에 해당하는 Jr High 유투브 채널에는 주로 설교영상들이 
올려져 있다. 이 영상들에는 청소년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티셔츠와 면바지 차림
으로 나와서 편안하게 말씀을 전한다. 중간에 롤러코스터에 대한 예화가 나오면 이해
를 쉽게 하기 위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말(word)에 대한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전할 때는 설교 도중 신문지에 실제로 ‘불’을 붙여서 파괴
적이고 통제하기 힘든 불의 특성을 체험하게 한다. 약 20여분의 설교 시간동안 말씀
을 듣는 청소년들은 청각만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한 
설교를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전하기도 한다. “Collide 2018 Recap”은 수련회에 대한 
홍보영상이다. 수련회에서 함께 뛰어놀고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잘 편집하여 한편
의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어냈다. 중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또 그들의 정서에 
맞게 노는 모습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훌륭한 작품이다.
라. 연결, 소통(connected)
교회학교 담당자인 수잔은 ‘새들백교회의 교회학교의 모든 소그룹활동(small
92
group)의 목적은 관계에 맞추어져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소그룹활동은 “여행(여정)”
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다른 동료 선생님들과 연결된다. 이 제자훈련은 성경연구 및 적용, 찬양,
기도, 말씀 암송, 봉사로 구성되어 있다.
소그룹활동은 실제 소그룹 리더와 4-5명의 아이들이 모여 앉아서 기도제목도 묻
고,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관심을 갖고 질문하면서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하
는데, 우리의 공과공부처럼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단 그날 들은 설교 가운데 한 두 개의 주제를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
누고, 그 주제에 관련한 아이들의 생각을 묻는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
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시 기도를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새들백교회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어디서나 보여 지는 중요한 테마 가운데 하나
가 바로 연결(Connect)이다. 연결이라는 항목을 치고 들어가면 “인생은 혼자 살게 되
어 있지 않습니다. 작은 그룹, 사역, 이벤트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십시오”라
는 중요한 카피가 있다.
새들백교회는 모든 분야에서 연결을 지향한다. 끊임없이 자신의 관심사를 찾아
가도록 유도하고, 서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소그룹에 들어가도록 유도한
다. 혼자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둘 이상이 함께 모였을 때,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는 사실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연결의 항목 아래에는 “Foundation"이 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11가지 핵심 
영적 진리에 관한 커리큘럼이다. 각각의 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성경의 진
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각 강좌에서는 강의, 토론, 소규모 그룹 활동이 가능하다. 한 강좌를 예를 들면 
“왜 내가 성경을 믿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강의이다.
Recovery는 치유에 대한 소그룹이다. 다양한 중독, 상처 등으로 힘들어 하는 사
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소그룹에서 치유 받도록 하는 그룹 모임이다. 그 밖에 다
양한 소그룹으로 연결되도록 유도하는데 Small Group 메인 화면에는 “인생은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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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외로움을 싫어하십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인
생을 경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Saddleback에서는 소그룹으로 들어갈 것
을 권장합니다.”라고 소그룹을 권하는 내용의 글이 기록되어 있다.
소그룹은 가정, 직장 또는 온라인에서 매주 모이는 세 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
된 그룹이다. 그룹에서 함께 놀고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한다. 소그룹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갖고, 다양한 연령대와 성격(결혼 한 커플, 싱글, 남성, 여성, 어린이,
어린이, 직장, 20세 미만, 40세 이상)으로 만들어진다. 성도들은 자신에게 맞는 소그룹
을 찾으려고 한다.
8. 새들백교회 교회학교 부흥 원인
새들백교회 교회학교의 특별한 점은 첫째, 담임목사인 릭 워렌 담임목사의 교회
학교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전폭적인 지원에 있다. 새들백교회의 청소년 사역 전반에 
대해서 서술한 ‘새들백교회 청소년 사역 이야기’를 보면, 릭 워렌 목사의 목회철학이 
어떻게 교회학교 부서에 전달되고 적용되는지 잘 보여준다. 부서의 사역자들은 담임
목사의 목회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 학생들의 신앙교육에 전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118)
뿐만 아니라 릭 워렌 목사는 교회학교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
하다. 중등부 즉 Jr High를 담당했던 커트 존스톤(Kurt Johnston)목사는 “릭 워렌 목
사님은 교회학교에 많은 예산과 충분한 사역자들을 배정해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지원을 요청할 때 목사님께서 ‘No’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담임목회자의 목회철학, 교육철학에 대한 신뢰와 사역자들과 부서에 
대한 담임목사의 신뢰가 시너지효과를 내어 이와 같은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 냈다
고 볼 수 있다.
둘째, 적임자를 통해 사역을 성공으로 이끈다. 릭 워렌 목사가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하지 않은 이유는 전문적인 사역자를 찾지 못해서였다. 릭 워렌 목사는 ‘새들백 
청소년 사역 이야기’의 추천의 글에서 덕 필즈(Doug Fields)목사에 대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청소년 사역의 전문가였다. 성숙한 인품, 하나님과 어린아이들을 향한 사람,
118) Duck Phils, 새들백교회 청소년사역 이야기, 최종훈 역(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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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 정상에 서 있으면서도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에 깊은 감명을 받은 나는 그에
게 새들백 팀에서 함께 일해 달라고 부탁하였다”119)고 말하였다. 최고의 사역을 할 만
한 사람이 없다면 아예 시작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철학으로 인해 늘 훌
륭한 지도자들이 교육 부서를 담당할 수 있었다.
셋째, 교회학교가 서로 협력하는 구조이다. 릭 워렌 목사는 탁월한 리더를 세워
서, 그를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신의 권한을 위임해 주고, 교사, 자원
봉사자,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실 한국교회에서 잘 발견하
기 힘든 구조이다. 한국교회는 지원은 하지 않고, 잔소리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다. 새들백교회는 철저히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협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넷째, 학생들 자신의 참여를 열어놓는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역자, 교사들이 
중심이 된다. 어떤 면에서 학생들을 믿지 못하는 구조이다 보니 교사들이 사소한 것
까지 챙기다 보니 몇몇의 교사들이 부서를 이끌어 가게 되고 또 탈진하게 된다. 그러
나,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게 되면 교사들의 체력도 유지되어 더 장기적으로 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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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하게 성장한 한국교회가 어디서부터 성장 동력을 
잃고 정체하기 시작하였는지 그 문제점을 파악하는데서 시작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한국교회의 정체와 감소의 원인으로 교회
학교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고도의 경제개발로 인해서 교회도 풍요로웠고, 베이비붐으로 인해서 자연적 성
장으로 좋았던 시기가 지나가고, 한국교회의 교회학교는 차츰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대부분의 교회가 장년중심의 목회에만 집중하며, 교회학교에서 보내오는 구조
신호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암울
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본고에서 참고한 기독교교육 전문가들은 교회학교 교육이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
가 있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들이 일차적으로 지적한 문제는 교회학교가 환경적
으로 뒤떨어져 있다는 점이었다. 자녀들이 매일 경험하고 있는 세상 환경과 다르게,
여전히 80년대식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항상 똑같은 예배와 공과공부 그리고 2부 
활동을 진행하는 답답한 공간이 교회학교였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이미 기성세대와는 다른 생활방식으로 살고 있는 아이들과 소통하
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미련 없이 교회학교를 떠나버렸던 것이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교회학교를 살려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서 다음세대의 생활양식을 설명하고 있는 EPIC적 사고를 배워야 한다.
과거의 아이들은 제한된 정보와 기회 속에서도 목회자, 교사의 의도에 잘 따라
주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아이들은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에서 직접 원하는 정보
를 찾고 자신이 원하는 경험에 참여하고, 친구 그리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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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소통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EPIC이다. 그래서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양식이며 언어인 EPIC을 익혀야 하고 EPIC으로 무장해야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사례 부분이 군산드림교회와 새들백교회는 철저하게 EPIC
적이었다. 새들백교회 교회학교가 목표로 삼은 대상인 새들백 스티브와 새들백 샐리
는 미국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미국의 초등학생이다. 대중음악을 듣고, 밤낮 게임
기를 붙잡고 있고, 손에서 스마트폰을 떼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이다.
한국교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한 아이의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학교에 이런 아이가 들어와 앉는다면 ‘이어폰을 빼라, 스마트폰 좀 보지 마라. 예
배시간에 집중해라’라고 하며 많은 부분 지적당하고 나무람을 당해야할 모습이지만,
새들백교회 교사들은 스티브와 샐리가 열광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려고 하였고,
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방법과 그들이 호감을 가질만한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노력하
였다.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노력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다.
EPIC가운데서 경험적인 면은 대단히 중요하다. 본질적으로 신앙은 하나님에 대
한 한 인간의 실제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군산 드림교회의 모든 부서에서 실시하는 제자훈련의 경우 아주 어린 유아부에
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저 학문적이고 교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새들백교회도 다양한 신앙의 주제를 각각의 연령에 맞게 가르친다. 소그룹에서 
아이들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궁금해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사와 
다른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준다. 새들백교회 교회학교는 예배 전, 후에 스
몰그룹을 두 번 진행하는데, 예배 전에 지난 주간의 삶을 나누며 경험했던 것을 나누
게 한다면, 예배 후에는 말씀을 들으며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도록 한다. 아이들은 매 
순간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 공감해 주면서 하나님에 대해 생
각하는 습관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많은 경험을 찾아내도록 한다. 아이들 스스
로 자신의 재능, 선호에 따라서 교회안의 여러 가지 봉사를 지원하도록 한다. 교회를 
청소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자기보다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원봉사자가 되기도 하며, 예배를 돕는 스텝으로 봉사하기도 한다. 그런 경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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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경꾼이 아니라 경험자가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이처럼 교회학교는 보다 더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직접 말씀을 체
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얻어진 것들을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한
다. 또한 아이들 스스로 교회학교, 교회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한다. 새들
백교회와 다른 미국교회의 교회학교를 탐방하면서, 악기를 직접 연주하고 예배를 카
메라로 녹화하고, 음향장비를 조작하는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을 보았다. 그 아이들
의 눈망울 속에서 “나도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영상을 중심으로 한 이미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군산드림교회의 예배
는 교역자의 설교를 제외하고 모든 부분이 역동적이었다. 그 주의 주제를 표현하는 
음악, 챈트, 드라마, 영상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시각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구조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새들백교회는 더욱 발전적이었다.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구조화 되어있었기 때
문이다. 어떤 경우는 담당교역자의 설교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애니메이션이나 영화형식으로 만들어서 보여
주었는데, 그 완성도가 일반 방송국 수준을 능가하는 정도였다. 그런 영상을 예배시간
에도 보여주면 아이들은 집에 가서 다시 유투브를 통해서 다시 본다. 왜냐하면 아이
들이 다시 보고 싶을 만큼 재미있는 영상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역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경험하고, 봉사와 섬김, 전도
와 선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역자와 교사가 더욱 많이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자가 
연구한 새들백교회와 군산 드림교회의 교역자, 교사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상당히 많
은 시간 학생들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사실이다. 새들백교회의 교회학교 자원봉사자들
이 자신이 담당하게 될 연령의 아이들에 대한 정보, 또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 주에 전달할 소그룹 자료들을 이메일로 받아서 충분
히 숙지하고,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기도회(devotion time)을 통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군산 드림교회도 교사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교사훈련, 교사대학을 통해 준비하
고,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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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로 담임목사의 일관적인 
교회학교에 대한 관심과 철학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군산드림교회는 담임목사
의 ‘교회학교 중심교회’라는 목회철학을 토대로, 모든 교역자들, 교사들이 함께 자녀들
이 신앙생활을 경험하고, 교회의 많은 부분에 참여하게 하고, 설교, 공과공부, 제자훈
련 등에 참여하며, 교역자와 교사, 교사와 학생, 학생들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를 맺
어 가도록 하였기 때문에 300명이던 교회학교 학생들이 2000명 가까운 숫자로 부흥할 
수 있었다.
새들백교회도 개척초기부터 시작한 교회학교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였고, 다양한 
교회학교 부흥의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릭 워렌 목사가 교
회학교 부흥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던 내용들을 보면, 과연 한국교회 교역자들이 
저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두 교회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서로 다른 환경에 놓여있지만, 다음 세대에 눈높
이를 맞춘 교회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기
로에 서 있다. 이 시기는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실수를 돌이키지 
않고 계속 쇠락의 길로 걸어가거나, 우리 자녀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 
선택의 순간이다.
이 선택은 교회를 이끌어 가는 담임목사와 교육부 교역자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
고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줄 부모들의 몫이다.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교회
학교의 부흥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위기의식을 가지고, 교회학교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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